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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전 세계가 행동을 촉구하며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전례 없는 국면에 진입했으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 오염과 폐기물 문제 등 지구환경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소비 시스템이 그 주요 원인으로, 이러한 환경위기들은 인간의 웰빙
(well-being)을 훼손할 뿐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강화·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지구 온난화의 진행 속도는 과거 IPCC에서 전망한 중앙 추정치(central estimates)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향후 수십 년 내 여러 기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1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설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해양 순환의 대규모 변화, 빙상 손실의 가속화, 광범위한 
영구동토층 해빙, 산림 고사(die-back), 그리고 산호초 생태계 붕괴 등이 포함된다.

•	 전 세계 800만여 생물종 중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중 일부는 향후 수십 년 이내에 
멸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생물종이 개체군 감소를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 역시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

•	 2022년 기준 전 세계 육지 면적 중 20~40%가 황폐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
년까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1억 헥타르에 달하는 비옥하고 생산성이 높은 토지가 황폐화되었으며, 
이는 에티오피아 또는 콜롬비아의 국토 면적에 육박하는 크기이다.

•	 연간 고형 폐기물 발생량은 현재 20억 톤을 초과하고 있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38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란 어떤 시스템이 임계값을 넘어설 때 구조가 재편되는 지점을 의미하며, 대체로 급격하게 진행되거나 비가역적인 양상을 보인다. (원주)

사진: freedomnaruk/Env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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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위기는 인프라, 교통, 기초 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일자리, 생계, 경제 성장 및 안보를 저해하는 한편 인류의 건강과 웰빙, 식량·에너지·물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그 피해가 불균형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대수명이 
감소하는 등, 이미 사회·경제적 발전상의 후퇴를 초래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환경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경제, 발전, 거버넌스, 안보, 사회, 도덕 및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정책과 관행만으로는 국제사회가 합의(또는 채택)한 환경 목표 및 세부 과제를 달성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전략 프레임워크(2018년~203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오염 관련 
기준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악화될 전망이며, 그 결과 세계는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제시한 2050년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서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 지구 평균기온의 경우 국가별 현 정책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여부 
및 방식에 따라 금세기 중 산업화 이전 대비 2.4°C에서 3.9°C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망치는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 목표, 즉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폭을 2°C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나아가 1.5°C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에너지, 물, 식량 등의 자원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주요 요인으로는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자원집약적 생활양식의 확산과 경제 성장, 인구 변화, 도시화가 있다.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소비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경제·금융·거버넌스 체계 또한 그 자체로는 이러한 과제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하기에 부적합하다. 
그 결과 토지 이용 변화, 자원 이용 및 남용 확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침입외래종 확산에 따른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 
오염과 폐기물 등 상호 연계된 환경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전환적 해결 경로는 실현 가능하다. 범정부적·전사회적 대응책을 충분한 규모와 속도로 추진할 경우 
환경 목표 달성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합의(또는 채택)한 환경 목표 및 세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금융, 자원·폐기물, 
에너지, 식량 등 주요 시스템(human systems)뿐만2 아니라 환경을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와 환경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GEO-7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국제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인류와 지구 
모두를 위한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환적 해결책을 경제·금융, 자원·폐기물, 에너지, 식량, 
환경 등 개별 시스템 안에서, 나아가 각 시스템들 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조율하고, 인간의 웰빙 목표 및 환경 
목표와 결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상충관계를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해결 경로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전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지역, 규모 전반을 포괄하는 전환 
프레임워크 수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해결 경로는 시스템 전반의 전환에 집중하는 동시에 개발·확대 대상, 
단계적 축소·중단 대상, 회피 대상, 보존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단기 및 중장기적 

2 본 한국어판에서 ‘주요 시스템(human systems)’은 인간의 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인위적으로 구축된 모든 주요 체계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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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구체화하고 불확실성을 예측·완화하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관점을 포괄하는 동시에 변화의 
정치적 성격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지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 정부간 기구 및 국제기구는 민간 
부문, 금융기관, 학계,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다음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정책 및 해결 경로 공동 수립
•	 적절한 기술 개발 및 보급
•	 필요한 수준의 재원 조달
•	 제도·사회·문화적 변화 촉진 및 가속화

이러한 과제는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와 전례 없는 규모로, 높은 수준의 통합과 깊이 있는 전환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득권과 같은 기존의 권력 구조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현재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속도와 규모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구환경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향후 수십 년에 걸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환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편익은 전환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에 따른 거시경제적 연간 편익은 2050

사진: AlbertoCarrera/Env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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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2070년에는 연간 약 20조 달러,3 2100년에는 연간 100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100년 기준 전 세계 예상 GDP의 25%를 넘는 규모이다.

환경 목표 달성과 함께 사회·경제적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전사회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해결책을 식별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주체와 그 네트워크를 포함한 모든 변화 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식과 행동의 변화, 기존 국가 및 다자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 다양한 세계관과 지식 체계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필요하다.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지식, 가치, 삶의 방식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미래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로부터 돌봄의 윤리에 기반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으며, 웰빙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접근법 또한 배울 수 있다. 나아가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보전 방식과 적응 전략에 기반하여, 삶의 터전과 생명에 대한 돌봄은 물론 
에너지, 식량, 거버넌스,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도출할 수 있다.

경제·금융 시스템의 전환을 통해 자원·폐기물, 에너지, 식량 시스템의 전환이 가능해지며, 환경 관리 
방식 또한 개선할 수 있다.

경제·금융 시스템의 전환은 다른 시스템들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선결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에너지, 식량, 광업 부문 내 연간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환경 유해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및 

용도 전환
•	 에너지 및 식량 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간 약 45조 달러 규모의 사회적·환경적 외부비용을 내부화하여 

재화와 서비스 가격에 반영
•	 관행적으로 측정되는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 활동 지표 외 자연자본과 인간의 웰빙을 

의사결정에 포함
•	 재정 흐름을 국제 환경 목표와 정렬하여 에너지, 자원·폐기물, 식량 시스템 전환을 촉진

아울러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약 6~7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4 필요하며,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해 연간 약 7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 및 재원 확보는 보상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최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요구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자원·폐기물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글로벌 순환경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가 
포함된다.
•	 에너지·식량·물 시스템 등에서 생산·소비 단계 내 폐기물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	 투자 방향 전환을 통한 경제·생산·소비 전반의 순환성 구현
•	 재활용 원자재(2차 자원) 유통을 위한 효과적인 시장 시스템 구축
•	 순환 재화 및 서비스 유통을 위한 투명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포용적 사회로의 전환

3 본 요약본 내 화폐 단위는 미국 달러(USD)를 기준으로 한다. (편집자 주)
4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6-7%에 해당한다.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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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환을 통해 폐기물 발생과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채굴 활동이 급증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환경적 공동 편익을 명확히 창출하는 동시에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 등 다른 환경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접근성과 에너지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국제 
사회가 합의·채택한 환경 목표 및 세부 과제에 부합하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 활용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 생산원 다각화와, 온실가스 감축 조치 없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	 교통, 산업, 주거, 농업 부문 최종 에너지 이용의 전기화
•	 에너지 생산·유통의 효율성 제고
•	 수요 관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지속가능성 확보

식량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규제기관, 식품산업, 금융부문, 농업인, 연구자, 지역사회, 
개인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	 식물성 식품 소비 확대를 포함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으로의 전환
•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식량 생산 방식 도입
•	 식량 손실과 폐기 감축 및 식량 시스템 전반의 순환성 강화
•	 배양육 등 신규 대체 단백질 개발 및 도입 가속화
•	 농식품 공급망 다각화 및 환경적으로 책임을 지는 관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식량 시장 및 무역 구조 

개혁

환경을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와 연계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보전·복원
•	 원주민의 전통적 영토에 대한 권리와 접근권, 이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적응적 

거버넌스 도입 
•	 자연기반해법(NbS)의 대규모 이행을 통한 건강한 사회·생태 시스템의 보전 및 유지
•	 부상하는 바이오경제가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보장

지역별 사회·경제·생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경로 설계가 필요하다.
지구환경위기는 지역별로 큰 편차는 있으나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사회·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며, 특히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각 지역 내에서도 
취약성, 대응 역량, 정책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하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환을 위한 해결 
경로를 맞춤 설계해야 한다.

무역, 투자, 관광, 이주, 외래종 유입, 생태계 서비스 이동 등 인간 활동과 자연 체계가 맞물리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 지역 간에는 긴밀한 연계가 형성된다. 그 결과 국제무역과 같은 편익이 창출되기도 하지만, 노동력 및 
자연자원 착취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 또한 발생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상호작용의 양상 역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7차 지구환경전망보고서」(이하 GEO-7)
에서 제시하는 시스템 전환을 위한 해결 경로와 그 함의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공통의 우선순위와 더불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고유한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또한 GEO-7에서 식별한 실행 레버(lever)는 전환 대상 
시스템, 지역별 기반 여건 및 지역별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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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각 지역과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 경제·개발 수준, 환경 여건, 거버넌스 구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해결 경로와 시스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모든 지역에 공통적인 과제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을 전제로,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환 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보다 과감한 녹색 정책 도입, 자원 소비 감축,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의 인정, 환경 부담의 내부화, 재정 및 기술 역량을 활용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촉진 등을 
선도할 수 있다. 중소득 국가에서는 혁신적 인프라 구축 및 녹색 정책의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저소득 국가는 기아와 빈곤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생계를 개선하며, 기후 회복력이 있는 공동체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낙후된 기술 단계를 건너뛰는 도약적 발전(leapfrogging)과 함께 맞춤형 투자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활용함으로써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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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1부: 건강한 지구와 인간 
웰빙을 위협하는 지구환경위기

C.1.1 

2.3.3.1 

3.2.2

원문 보고서 
참조5

C.1.1 

5.2.1.6 

5.2.1.7 

6.3.2

1.1 서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 오염과 폐기물 문제 등 
지구환경위기는 인간의 웰빙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와 국제 사회가 합의(또는 채택)한 환경 목표의 달성을 향한 진전을 저해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위기를 완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전반의 전환적 전략과 행동이 필요하다.

1.2 지구환경위기 수준에 도달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 황폐화, 오염 및 폐기물 문제

1.2.1 기후 온난화의 지속 전망과 그에 따른 파리협정 기후목표 
달성 실패

지구의 기후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국면에 진입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더웠던 상위 10개 연도가 모두 지난 1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최소 
1.3°C 상승하였으며, 지역별 편차는 이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최근 2년
(2023~20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두 해로 기록되었고, 특히 2024
년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C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온난화는 주로 지난 80만 년간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와, 2023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인한다.

기후변화는 대기, 해양과 연안, 토지와 토양, 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전 세계적인 수문 순환 가속화는 더욱 
극심한 홍수, 빙하와 해빙의 융해, 담수와 해수 온도 상승, 그리고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해수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0.9°C 
상승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와 건조화는 산불, 폭염, 가뭄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 상승으로 인해 해양 산성화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5 �본 한국어판에서는 각 문단의 내용을 영문판 전체 보고서에서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섹션을 구성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문판 보고서의 해당 위치에서 참조. 
(편집자 주)

사진: GreensandBlues/Env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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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후 정책과 공약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C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 온도 상승폭을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파리협정의 장기 기온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은 
2030년대 초반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C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정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GEO-7 
현 추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추가 상승하여 3.9°C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정책에 내포된 완화 노력이 지속될 경우 금세기 전 기간에 걸쳐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9°C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더 나아가 조건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완화 
노력을 전면적으로 이행 및 지속할 경우 이 상승폭을 2.4°C까지6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C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2%, 
2035년까지 57% 감축해야 한다.

한편, 최근 온난화의 수준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가속화가 관측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IPCC 기후 전망의 
중심 추정치가 인간 활동에 기인한 지구 온난화의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인간의 
웰빙과 자연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지난 10년간 사상 최고 수준의 
기온이 기록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평형기후민감도(Equilibrium Climate Sensitivity,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의 두 배로 증가할 때 전 지구 평균 지표면 기온 상승폭)가 현재 추정치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다수의 기후 관련 영향이 현재 추정치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며, 다수의 
기후 관련 티핑 포인트(박스 ES 1.1 참조)를 넘어서는 시점 또한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다. 
따라서 배출량 감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기후 모델이 제시하는 수준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박스 ES 1.1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s)

빙권(cryosphere)의 티핑 포인트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내 발생할 수 있다. 북극 해빙의 소실은 제트기류를 
변화시켜 극한 기상현상의 발생 빈도와 규모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서남극 빙상의 완전 붕괴와 그린란드 빙상 
융해는 해수면을 10미터 이상 상승시킬 것이다. 또한 영구동토층의 급격한 해빙은 수년 이내에 대량의 메탄 방출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생물권(biosphere)의 경우 수년에서 수십 년 이내 티핑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다. 산림 벌채, 토지 황폐화, 
기후변화로 인한 아마존 산림 고사는 아마존을 탄소 흡수원에서 탄소 배출원으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해양에서는 현재의 온난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산호의 대규모 폐사가 이미 진행 중이다. 
전망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C에 도달하여 지속될 경우, 늦어도 그 시점에는 이미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기온이 2°C 상승할 경우, 온난 수역 산호의 거의 전면적인 소실이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

해양 및 대기 순환의 티핑 포인트 역시 수년에서 수십 년 내 발생할 수 있으며, 몬순(monsoon)의 강도와 시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대서양 자오면 역전 순환(AMOC)의 붕괴는 북극 해빙의 확대, 열대수렴대의 남하, 남극 빙하·
빙상 융해의 증가, 유럽과 아프리카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구는 이미 다수의 기후 관련 티핑 포인트에 근접하고 있다(박스 ES 1.1 참조)(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티핑 
포인트(어떤 시스템이 임계값을 넘어설 때 구조가 재편되는 지점을 의미하며, 대체로 급격하게 진행되거나 
비가역적인 양상을 보임)는 중대한 우려사항으로, 현재까지 최소 25개의 지구 시스템 티핑 포인트가 확인된 바 
있다. 지구 시스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일부 지구 시스템의 경우 온도 임계값이 불확실하지만,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기후 
티핑 포인트를 넘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일부 티핑 포인트의 경우 저온에서도 도달할 수 있는 반면, 더 높은 

6 모든 기후 전망치는 50%의 확률을 기준으로 제시된다. (원주)

C1.1 

10.4.1 

11.4.1

Box 10.6

10.5

10.5



G
EO

-7
 요

약
본

 - 
제

1부

제7차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요약본 | 유엔환경계획(UNEP) 9

온도에서만 가능성이 큰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티핑 포인트의 영향은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는 영향이 수십 년에서 수세기에 걸쳐 지연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그림 ES 1.1 참조). 전 
세계적으로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향후 수십 년 이내에 여러 기후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ES 1.1: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티핑 포인트 위험의 급증

도달 가능성:

최소
추정치

가능성 존재 가능성 높음 가능성 매우 높음

중앙
추정치

최대
추정치

티핑 포인트가 발생하는
임계온도 추정치

현
재
 위
험
 구
간

파
리
협
정
 범
위
 내
 위
험
 구
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C)

1.3°C
현재 온난화 수준

1.5-2.0°C
파리협정 목표

2.4-3.9°C
현 추세, 현행 정책 또는 NDC에 따른
예상 상승 폭

0 1 2 3 4 5 6 7 8 9 10 11

그린란드 빙상 붕괴

서남극 빙상 붕괴

열대 산호초의 대규모 폐사

북부 영구동토층의 급격한 해빙

래브라도해 해류 붕괴

바렌츠해 해빙 손실

산악 빙하 손실

대서양 해류 붕괴

북부 산림 고사(남부)

북부 산림 고사(북부)

서아프리카 몬순 이동

동남극 빙하 붕괴

아마존 열대우림 고사

북부 영구동토층 붕괴

북극 겨울철 해빙 붕괴

동남극 빙상 붕괴

주: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경우는 해당 온도의 최소 임계값을 넘을 경우 ‘가능성 존재’, 중앙 추정치를 넘을 경우 ‘가능성 높음’, 최대 임계점을 넘을 경우  
‘가능성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다. 이 그래프에 언급된 티핑 포인트 외에도 콩고 및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고사, 사바나 및 초원 황폐화, 건조지 황폐화, 호수 
부영양화로 인한 무산소화, 호수 외래종 확산, 켈프 숲 붕괴, 남대양 전복순환/남극 전복순환, 인도 여름 몬순 붕괴 또는 저강수 상태로의 전이, 해양 저산소화 
등의 티핑 포인트가 존재한다.

자료: McKay 외(2022), UNEP(2024c), GEO-7 현 추세 시나리오.
도표: GLOBAÏA(2025) 바탕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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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생물다양성(유전자부터 생태계에 이르는 생명 다양성)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자연 
시스템의 회복탄력성 약화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유전적 다양성은 약 
5-1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도서 생태계에서는 더 큰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 종에서 개체군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현재 최대 100만 종이 멸종 위험에 처해 있다. 검은코뿔소와 같은 일부 종은 개체 
수가 극히 적어 기능적 멸종 상태로 간주되고 있고, 지난 한 세기 동안 다수의 종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여러 
생태계는 이미 생태적으로 붕괴된 상태로 간주되며, 다른 생태계들 또한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 생물다양성 
감소는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전 세계 육지 면적의 약 60%가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의 인간 활동에 의한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해양에서도 다수의 어업이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온난 수역 산호는 
금세기 말까지 광범위하게 손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스 ES 1.1 참조). 또한 전 세계 생태계에서 
외래종의 침입이 진행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물, 식량, 사료, 섬유, 바이오에너지 등 핵심 생태계 
서비스의 제공 기반을 약화시키며, 질병과 기후 조절, 청정한 대기, 인간과 자연의 유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는 현재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가 제시한 2030년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 궤도에서 벗어난 상태로, 2050년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응이 시급하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2020년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중 어느 것도 완전히 달성되지 않은 실정이며, 생물다양성은 거의 모든 차원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GEO-7 현 추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의 보전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인 
평균 종 풍부도(mean-species abundance)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매10년마다 약 1%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1900년 이후 누적되어 온 손실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이용 변화는 
앞으로도 육상 생물다양성 감소의 가장 지배적인 요인일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변화의 중요성도 향후 수십 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오염과 폐기물에 의한 자연 시스템 훼손

비점오염원과 비규제 배출원에서 비롯되는 오염은 담수, 육상과 해양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위협이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세계 최대 하천들 중 40%에서 주로 토지 황폐화로 인한 퇴적물 
오염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규제되지 않은 광산 개발로 인해 173개 대형 하천 또한 오염되고 있다. GEO-7 
현 추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하수 총 면적 중 음용수 내 질산성 질소에 대한 WHO 권고 기준(11.3 mg N/l)
을 초과하는 면적은 2020년 500만 km²에서 2050년 570만 km²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현재 20억 톤을 초과하며, 2050년까지 38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플라스틱 오염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신규 오염물질 역시 인간과 생태계 
건강을 해치는 주요 오염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대부분 규제되지 않는 상태이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110만~49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2년 4억 7,500만 톤에서 2060년 12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플라스틱 오염은 연간 1조 5,000억 달러 이상의 건강 관련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700종 이상의 
생물이 플라스틱을 섭취하거나 플라스틱에 얽히는 피해를 겪고 있다. 나아가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 및 
나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육상과 수생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의약품, 개인위생용품, 
호르몬, 다불화 및 과불화알킬물질(PFAS) 등 새롭게 확인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인간과 생태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4.5.4 

5.4.1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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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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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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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구의 90%가 WHO의 연평균 대기질 권고 기준인 5 μg/m³를 초과하는 실외 초미세먼지(PM2.5) 
농도에 노출되어 있으며, 50%는 25 μg/m³를 초과하는 농도에 노출되어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시 지역의 PM2.5 농도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하였다. GEO-7 현 추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PM2.5 농도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25 μg/m³를 초과하는 농도에 노출되는 인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향은 저소득 국가의 
도시에서 특히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염 및 폐기물 발생원 감축을 목표로 한 기존 국제협약들은 상이한 이행 성과를 거두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1990년 수준 대비 98%
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오존층 파괴를 되돌리는 데 기여했으며,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최대 0.5°C까지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었고,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은 유해폐기물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로테르담 협약은 유해 화학물질의 국제 거래 안전성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나마타 협약
(Minamata Convention) 역시 전 세계적으로 수은 및 수은 함유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데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기 중 수은의 총 누적 농도는 여전히 자연 수준보다 
450%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1.2.4 전 세계적인 토지 황폐화 지속 전망

2022년 기준 전 세계 육지 면적의 약 20~40%가 황폐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2015
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최소 1억 헥타르(에티오피아 또는 콜롬비아 국토 면적에 해당)에 
달하는 비옥하고 생산성 높은 토지가 주로 농업 관행, 산림 벌채 및 관련 토양 침식으로 인해 황폐화되었다. 
자연을 위한 토지와 경작 가능한 토지가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래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황폐화된 토지 4억 5천만 헥타르 이상을 복원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이 제시되었으나, 현재 세계는 2030년 UNCCD 토지황폐화중립(LDN) 목표 달성 궤도에서 벗어난 
상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토지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으며, 토지피복이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토양 유기탄소 저장량의 증가 속도는 토지황폐화중립(LDN)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GEO-7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토지 황폐화가 2050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이는 주로 
경작지와 도시 지역의 확대 등 토지 이용 변화와 더불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 관행에 기인한다.

1.3 지구환경위기의 복합적 상호연계성과 통합적 대응 필요성

지구환경위기는 시공간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인 피드백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통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그림 ES 1.2 참조)(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대기, 해양 및 연안, 토지와 토양, 담수와 관련된 난제 중 상당수는 
지구환경위기가 중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박스 ES 1.2 참조). 따라서 환경위기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공동 편익을 활용하는 동시에 부정적 상충 효과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해결 경로를 도출할 수 있다.

3.4.2 

3.5.3 

3.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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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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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4.5 

C.1.3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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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S 1.2: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 오염과 폐기물 등 지구환경위기 상호연계 구조

낮음 중간 높음

높음

중간

낮음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근거가 상충함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함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오염과
폐기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오염과 폐기물

토지 황폐화 토지 황폐화

각 위기 간 잠재적 상호작용 강도 각 위기에 대한 주요 압력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

잠재적 상호작용 강도 상대적 기여도신뢰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근거가 상충함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함

신뢰도

토지이용 변화 자원이용 및
남용

배출 침입외래종

1.4 지구환경위기를 초래하는 핵심 요인과 압력의 심화

1.4.1 지구환경위기의 현재와 미래 핵심 요인 간 상호연계성(그림 ES 1.3 참조)

자원 집약적인 생활양식의 확산은 전 세계 자원 소비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핵심 요인(driver)이다. 196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자원 집약적 생활양식이 보편화되면서 1인당 소비가 네 배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비수준과 소비 양식은 국가 간 및 국가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며, 발전 수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와 함께, 경제 활동, 인구 구조의 변화, 도시화 또한 자원 소비를 촉진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 33조 8,000억 달러에서 2024년 111조 3,000억 달러(경상 미화 기준)로7 
증가했으며, 2050년까지 추가적으로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 인구는 2000년 61억 
명에서 2023년 81억 명으로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93억~10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50
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8%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거버넌스의 일부 측면은 지구환경위기에 기여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거버넌스 실패로 인해 환경 
훼손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기도 하는데, 전통적 영토와 수역을 보호하려는 원주민들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 
그 예이다.

7 세계은행(World Bank), “GDP”,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검색일: 202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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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ES 1.2 환경위기에 따른 자연 시스템 내 환경문제 심화

2019년 기준, 전 세계 가연성 토지 면적에서 심각(Extreme) 단계의 화재 위험이 나타나는 일수가 22% 증가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와 건조화는 산불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산불은 최근 들어 지역 및 권역 
수준에서 주요 대기오염원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원으로서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화재로 인해 
식생 피복이 손실됨에 따라, 화재 이후 폭우 발생 시 지표 유출수가 증가하여 토지 황폐화와 담수 오염이 발생한다. 
특히 인간 활동에 기인하는 산불은 육상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감소와 침입외래종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담수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에도 간접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매년 240억 톤 이상의 토양이 유실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약 3.4톤에 해당한다. 이러한 토양 
유실은 사막화, 침식, 토양 다짐, 염류화, 산성화가 주요 요인이다. 토양은 전 세계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서식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막대한 양의 육상 탄소를 저장해 기후변화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생산적인 농업 시스템을 
유지한다. 토지 황폐화와 육상 기인 오염원은 토양 건강을 악화시키고, 담수의 퇴적물 오염을 유발한다. 또한 토지 
황폐화와 기후변화는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래·먼지 폭풍의 발생과도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난화와 토지 황폐화 및 농업 유출수로 인한 영양염 오염이 결합되면서 조류 대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연안 지역에서 저산소 또는 무산소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그 결과로 형성된 
무산소 지역, 이른바 ‘데드존(dead zone)’은 이매패류와 어류의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20세기 
중반 이후 약 450만 km² 확대되었다.

기후변화와 수질오염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물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하천 수계 전반에서 새로운 
저수지와 대형 댐 건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댐은 수생 서식지를 단절시키고 자연 유량 체계를 
교란하며, 어류의 이동을 방해해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협한다. 토지 황폐화로 인해 저수지의 퇴적물 오염과 토사 
퇴적이 심화되고, 저수 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또다른 신규 저수지의 건설이 필요하게 된다.

대기오염과 산불

토지와 토양 건강

해양 무산소 지대

담수 자원과 생물다양성

또한 기술은 환경적 압력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지만, 동시에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예를 들어 청정에너지 기술은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디지털 전환의 
진전,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자원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술을 운영하기 위해 
전력 및 기타 에너지와 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환경 우려가 발생하기도 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충격(shock)이란 자연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대체로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그 비선형적 영향은 
지구환경위기에 의해 악화되기도 하고 지구환경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무력 
분쟁 건수는 지난 10년간 증가하여 현재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무력 분쟁은 생계 수단을 제한하고 식량 
불안을 심화시키며 강제 이주를 초래해 취약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환경 훼손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충격은 유류 유출 등의 사고나 금융위기,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형태로 
나타나며, 제도·역량 미흡 등 기존의 취약성 요인과 위험 요인이 결합될 경우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

3.4.3 

4.3.3.6

4.3.2 

4.3.3.2 

3.4.6

5.2.2.2

6.2.3 

6.5.3 

6.6.1

2.2.3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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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S 1.3: 지구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시스템 전환

아래 그림은 여러 핵심 요인의 결합이 자원, 에너지, 식량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야기하고, 이러한 수요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소비 시스템을 통해 충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생산·소비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는 경제·금융·
거버넌스 체계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이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토지이용 변화, 자원 이용 및 남용, 
침입외래종 등의 환경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지구환경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구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금융, 자원·폐기물, 에너지 및 식량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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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지구환경위기를 촉발하는 압력의 심화

인류는 전 세계에서 빙하를 제외한 지역의 토지피복 중 70% 이상을 변화시켜 왔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토지이용 변화는 육상 생물다양성 감소의 지배적인 요인이다. 1992년부터 2020년까지 관측된 변화의 
약 30%는 경작지 확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 경작지·조림지 확대와 산림 벌채가 함께 
진행됨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 원주민의 생계, 탄소 흡수·저장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광물 자원, 화석연료 자원, 담수, 목재, 해양 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남용은 모든 환경 시스템에 압력을 가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해양에서는 여전히 과잉 이용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요 압력 요인이며, 전체 어족 자원의 37%가 남획 상태로 분류된다. 육상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벌목과 불법 야생동물 거래가 생물다양성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 
도시화, 기술 발전에 의해 화석연료와 핵심 원자재, 일반 금속·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 
토지 및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 측면에서 보면, 2023년 전 세계 인위적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53기가톤 CO2e(이산화탄소환산량) 
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온실가스 배출은 급격한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의 약 79%는 에너지, 산업 공정, 교통 및 건물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약 21%는 농업, 
임업 및 토지이용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재생에너지 및 저배출 에너지 사용 확대, 조림 및 재조림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산림 벌채로 인한 배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침입외래종의 확산과 유입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침입외래종은 자연 생태계를 
교란하고 질병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 감소와 토지 황폐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래종은 3,500종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단 환경에 정착하면 침입외래종을 박멸하기는 
극히 어렵고 비용 소모도 크다. 토지이용 변화와 기후변화를 포함한 다른 압력 요인들의 상호작용은 
침입외래종의 확산을 더욱 가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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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구환경위기가 인간 웰빙, 경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사회·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지구환경위기는 인간 웰빙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전반의 사회·경제적 진전을 저해하며,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사회·경제적 목표와 목표치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고 환경 피해의 규모·속도 및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환경위기로 인한 피해로 경제 성장 기반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세계은행의 2025
년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인 2.3%를 적용한 추계에 따르면, 2025년 세계 GDP 약 114조 달러 중 절반이 
자연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보통’ 또는 ‘높음’인 부문에서 창출된다.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생태계 서비스 손실액은 연간 4조 3,000억~20조 2,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2000년부터 2019
년까지 기록된 재난으로 인한 손실액은 2조9,700억 달러에 달했으며, 1970년부터 2020년까지 극한 
기상현상, 수재해, 기후변화로 인해 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이 입은 누적 GDP 손실액은 약 1,530억 달러로 
추산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비용은 2019년 기준 약 8조 1,000억 달러로, 구매력평가(PPP)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6.1%에 해당한다(SDG 8, 9, 11, 17).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지구환경위기 간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심화될 뿐 아니라 점차 증폭되고 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전 세계적으로, 향후 예상되는 생태계 훼손으로 연간 10조~44조 달러 규모의 생태계 
서비스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GEO-7 현 추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세계 GDP가 

사진: AlbertoCarrera/Env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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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에 4%, 2100년에는 2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중앙값 추정치). 반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로 억제할 경우, 금세기 전반에 걸쳐 중앙값 기준 GDP 손실을 2%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GDP 영향에는 농업 생산성 저하, 연안 지역이나 범람원에 위치한 기반시설과 자산에 대한 
피해, 노동 생산성 감소로 인한 손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추정치는 기후변화로 인한 모든 피해와 티핑 
포인트, 다른 지구환경위기의 영향을 포괄하지 않으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실제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SDG 2, 8, 11, 17).

또한 환경위기는 일자리, 생계, 양질의 일자리, 노동 생산성을 위협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2018년 
기준 전 세계 고용의 약 40%에 해당하는 약 12억 개의 일자리가 생태계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약 6억 개는 어업과 양식업 부문에 해당한다. 환경위기로 인한 기반시설의 피해 또한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열 스트레스(heat stress)는 2030년에 전 세계 총 근로시간을 2.2%, 세계 GDP
를 2조 4,000억 달러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 이후에는 그 영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위기는 산업과 기반시설을 훼손하고 공급망을 교란함으로써 일자리를 위협한다(SDG 1, 8).

환경위기로 인해 다차원적 빈곤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중위소득계층 인구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지구환경위기는 빈곤 해소에 필수적인 안전한 물, 주거, 에너지, 식량, 보건, 
교육, 양질의 일자리 및 생계에 대한 접근을 위협한다. 생태계 서비스 및 재화의 질적 저하는 자급적 생계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SDG 1, 3, 4, 5, 6, 8, 10, 11).

생산과 공급을 포함한 에너지 안보 또한 약화되고 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은 에너지 생산 시설을 훼손하고 전력망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후변화 관련 재난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은 수력발전량을 감소시키고 화력발전소의 냉각수 공급을 제한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는 일부 지역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위협한다. 대기오염 역시 일부 에너지 
시스템에도 피해를 주는데, 산성비가 태양광 패널을 부식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SDG 7).

전 세계 식량 안보 역시 지구환경위기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환경위기로 인해 농업 
생산과 생산성이 훼손되면서 수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식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 전 세계 식량 
작물 종의 4분의 3 이상은 곤충과 기타 동물에 의한 수분(pollination)에 일정 부분 의존하며, 이는 전 세계 
식량 생산의 5~8%에 해당한다. 농업과 해양 생산성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 관리 관행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오염, 물 스트레스(water stress)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SDG 2, 15).

지구환경위기는 물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강수 패턴의 변화와 폭염,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물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오염물질은 수자원을 훼손하여 산업, 농업 및 
가정에서 이용 가능한 깨끗한 물의 공급을 감소시킨다(SDG 6, 9). 

인간 건강 측면 또한 지구환경위기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전 세계 질병 부담의 약 4
분의 1이 환경 관련 위험 요인에서 비롯된다. 지속적인 온난화에 따라 기후 관련 조기 사망, 온열 질환 리스크, 
영양실조, 젠더 기반 폭력, 각종 질병 및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매개체 감염병(vector-
borne), 수인성·식품 매개 질병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으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 수는 약 
90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810만 명이었으며, 유병일수는 수십억 일
(日)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수자원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신종 오염물질은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DG 3, 6).

7.2.8 

7.3

7.2.1 

7.2.7 

Table 7.3 

7.2.2 

Table 7.1 

7.2.6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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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는 지구환경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핵심 기반이다(과학적 근거가 매우 
충분함). 환경위기는 정부가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환경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환경 훼손과 위험 요인이 무력 분쟁 및 취약한 여건과 맞물리는 경우, 인구는 지속적인 폭력을 유발하는 
취약한 환경에 매몰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환경적 요소 통합을 포함한 평화 구축 이니셔티브를 
통해 무력 분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기후변화는 가뭄, 홍수, 극심한 
폭풍으로 인해 사람들의 주거와 생계를 위협한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150만 명 이상이 
갑작스러운 기상 현상으로 인한 강제 이주를 경험했다. 기후 적응을 통해 이 같은 이주의 규모와 지속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매우 충분함).

지구환경위기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심화시키며, 취약 계층과 소외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다수의 취약 집단이 자연 생태계와 자원 기반 경제에 생계와 복지를 의존하고 있으나, 
지구환경위기는 이러한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위기는 사회·경제적 안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더욱 
강화한다(SDG 5, 10).

종합하면, 지구환경위기가 극심해짐에 따라 인간의 웰빙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으며, 건강, 식량 시스템, 생계 
개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GEO-7 현 추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식량·물·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은 개선되고 빈곤은 감소하며,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을 포함한 보건 지표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30년까지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선 성과도 불충분한 실정이며, 2050년 이전까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화되는 
지구환경위기는 어렵게 달성한 성과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 기후변화는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심화되는 
기후 영향에 수십억 명이 노출될 가능성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환경위기는 기온과 강수 
패턴의 변화, 대기와 토양 오염의 증가, 토양 질 저하, 수분과 병해충 조절 기능 약화 등의 변화를 초래해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식량 안보를 약화시킨다. 또한 환경 악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빈곤 감소를 
지연시키고 국가 간·국가 내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SDG 1, 2, 3, 6, 7, 11).

7.2.15

7.2.10

Box 10.2 

10.4.1 

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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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공정한 미래는 실현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경제·금융, 자원·폐기물, 에너지, 식량 시스템 
전반에서 협력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신속하고 혁신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 시스템의 회복탄력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2.1 GEO-7 목표달성 시나리오

국제사회가 합의(또는 채택)한 환경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이를 
위한 경로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경로가 인간과 지구에 편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전환이 필요하다.

a.	�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환경 목표 달성과 동시에 인간의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환적 해법을 
결합하는 전례 없는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GEO-7의 두 가지 목표달성 시나리오는 지구환경위기 
해결 및 인간 웰빙 증진을 위한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와 접근법을 
바탕으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의 조합을 제시한다 
(박스 ES 2.1 참조). 이 시나리오들은 미래를 전망하거나 특정 
해법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상호 배타적인 관계도 
아니다. 그보다는 가능한 미래의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다섯 개의 시스템 및 환경·인간 웰빙 목표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요구되는 전환의 규모를 강조한다. 두 시나리오 
모두 현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시스템 전반에서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변화 규모를 요구한다(박스 ES 2.1 참조).

b.	�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자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시스템·목표 간 시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잠재적 
상충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계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유기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효율성 
개선과 낭비·과잉 소비를 지양하는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은 
에너지, 토지, 자원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자원과 환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출 수 있다. 에너지 수요 
저감은 에너지 시스템의 신속한 탈탄소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기반시설 개발을 제한하고,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 또한 억제한다.

02 제2부: 지속가능한 환경으로의 
전환

사진: avanti_photo/Env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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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중심 전환현 추세 시나리오

2050년 1차 에너지 수요 
(2020년: 580 EJ/년)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모든 수치는 2020년 대비 2050년의 변화값이다.

327 EJ/년827 EJ/년 518 EJ/년

20% 감소62% 증가 2% 증가

목초지 면적 변화 25% 감소3% 감소 15% 감소

8% 증가1% 감소 4% 증가자연지역 면적 변화

금속·광물 
채굴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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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중앙값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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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적 편익

재생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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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소15% 증가 4% 감소취수량 변화

작물 수확량 
연평균 증가율 0.7% /년0.8% /년 0.95% /년

4조 달러(USD) 근접 (세계 GDP의 1.6%)

2050년 전후 0, 
2100년까지 연간 100조 달러(USD) 이상 
(현 추세 대비 세계 GDP 25% 더 높은 수준)

기술 중심 전환

9.5조 달러(USD)  
(세계 GDP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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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위기 대응 목표:
지구 온난화 억제
생물다양성 보전

대기질 개선
토지 황폐화 중립 달성

인간 웰빙 목표:
기아 종식
안전한 식수와 적절한 위생 설비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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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S 2.1: GEO-7의 새로운 목표달성 시나리오

GEO-7은 전 지구적 목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대비되는 특성을 가진 두 
개의 목표달성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이 시나리오들은 상호 연계된 다섯 개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서로 다른 
전환 해법을 결합한 결과이다. 이 시나리오들을 현 추세와 비교해 보면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전환의 규모와 
노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전례 없는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행동 중심 전환은 
절제(sufficiency)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과 규범으로의 변화에 기반하며,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의 
상당한 소비 감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반면 기술 중심 전환은 세계화·상품화가 진행된 경제환경에서 효율성 
향상과 청정기술 발전을 통해 목표 달성을 도모한다.

Box 11.1 

Box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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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동물성 식품 생산·소비를 개선하고 식량 손실과 폐기를 감축하여, 현재 
사료 및 식량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광범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시스템이 
순탄소흡수원으로 전환되고, 생태계가 보전된다. 이러한 해법은 시스템 간 시너지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토지 황폐화, 오염 관련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다만, 일부 해법은 상당한 상충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조림이나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BECCS)과 같은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에 의존할 경우 토지 이용 경쟁, 
생물다양성 위협, 그리고 물과 비료 사용에 따른 압박 하에 농작물 수확량을 더 증대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박스 ES 2.4 참조). 또한 생활양식과 식단의 변화에 의존하는 접근은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관계에 있어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러 시스템과 
목표 간 시너지와 상충 관계를 함께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c.	� 지구환경위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기적 편익은 전환 비용을 크게 
상회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GEO-7 목표달성 시나리오에 내포된 거시경제적 비용은 2040
년 전후 연간 약 3조 달러 수준으로 정점에 이르며, 이는 세계 GDP 전망치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러한 투자는 미래의 무대응 비용(cost of inaction)을 방지한다. 2050년 이후 지구환경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점차 심화될 전망인 데 반해, 전환에 따른 거시경제적 연간 편익은 2050년경부터 
나타나 2070년에는 연간 20조 달러, 2100년에는 연간 100조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미래 
세계 GDP를 각각 6%, 25% 이상 상승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대응 비용을 산정할 때 
기후변화 영향만을 반영하고 티핑 포인트 및 다른 지구환경위기의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 편익은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d.	� 시스템 전환은 인간 웰빙 측면에도 다양한 편익을 제공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이러한 편익 
중 일부는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로 인한 대기질 개선, 동물성 식품을 지양하는 식단으로의 전환, 
농업 관행의 개선 등을 통해 나타난다. 나아가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와 경쟁이 줄어들어 안전한 
식수와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및 빈곤 퇴치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익이 누적되면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로 전환될 수 있으며, 2050년까지 900만 명 이상, 
2100년까지는 5천만 명 이상의 조기 사망을 예방함으로써 보건의료시스템과 취약계층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전환 이론 및 이행

주요 시스템(human systems)의 거버넌스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존의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포용적 거버넌스 구조와 적절한 평가 절차 등 
새로운 해결 경로를 구상해야 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a.	� GEO-7은 시스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이 프레임워크는 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이론적 요건(6대 원칙)과 
해결 경로 개발을 위한 실행 절차(7단계 절차)로 구성된다. 또한 미래 여건 변화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시스템 전환이 수반하는 여러 과제와 복합적 특성, 파급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 수준에서뿐 아니라 시공간적 차원 전반에서 계획적으로 설계된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 이 방법론은 적응성을 갖추고 있으며, 시스템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시너지와 상충관계 
등 상호의존성을 통합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반복적이고 총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충격, 위험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며, 전환적 해결 경로 설계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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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7이 제시하는 7단계 절차는 전환 달성에 필요한 시스템 목표, 해법, 레버, 주체, 취해야 할 조치 
및 행동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그림 ES 2.2 참조).

b.	� 사회·경제·정치·환경적 조건이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하더라도 시스템 전환의 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시스템 전환을 위한 7단계 절차는 충격과 위기 상황에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c.	� 이 같은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다양한 부문과 맥락에서의 사회 시스템 전환 양상과 전환 가능성에 

관한 다학제·융합적 과학 지식뿐 아니라 원주민 지식과 지역 공동체 지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시스템 전환에 적용 가능한 과학적 관점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제시되며, 이는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사회-생태적 관점: 환경 요소(기후, 자연 등)와 인간 요소(공동체, 문화적 관행, 제도 등)의 

상호작용에 주목
•	 사회-기술적 관점: 기술과 사회의 상호 형성에 주목하며, 시스템을 기술, 정책, 산업과 시장, 

과학, 문화의 복합적 체계로 설명
•	 사회경제적 관점: 경제·사회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외부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주목

d.	� GEO-7은 사회-생태적, 사회-기술적,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도출된 핵심 결과를 종합하여, 시스템 
전환을 위한 6가지 일반 원칙을 제안한다(그림 ES 2.2 참조). 여기에 7단계 절차(박스 ES 2.1, 그림 
ES 2.3 참조)를 결합함으로써, 전환적 해결 경로 설계를 지원한다.

e.	� 이 원칙들은 의도적 행동 영역을 통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섯 가지 레버와 7단계 
방법론이 활용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복합적 시스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레버는 거버넌스, 경제·금융, 개인 및 집단 행동을 포함한 사회·문화, 지식·혁신, 역량이다. 이 레버들은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행위자가 시스템 전환에 참여하고 행동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7단계 방법론에 내재된 피드백 과정을 통해 레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레버 자체를 전환할 
수도 있다. 그림 ES 2.3은 이러한 전환 원칙과 7단계 절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f.	� 이러한 전환적 경로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전반의 폭넓은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장기 목표를 변화를 위한 공동의 선택지로 변환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변화 과정을 조정·운영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절차를 통해 변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혁신 정책에서 방향성과 미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례 등, 이러한 방향으로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주요 
기관 및 조직의 정치적 문화 전반에서는 아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g.	� 전환적 변화를 위한 거버넌스에서는 다원적인 관점, 특히 소외된 계층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의 다원적 형태와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토지와 깊은 
연계를 맺어온 원주민 권리주체와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식민주의적 
근대성과 같이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동시에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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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과 단계적 축소 병행 
전환 정책은 지속가능한 혁신의 개발에 대한 
기존의 초점을 유지하되, 이를 지속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의 단계적 축소·종료,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보존, 
그리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혁신의 개발 회피 전략과 
결합해야 한다.

3. 현 전망과 장기 관점의 정합성 확보
해결 경로는 단기·장기 해결책을 일련의 실행 과정으로 
구체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간 차원 간 건설적인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비선형적 변화 양상도 고려해야 
한다.

4. 불확실성 회피가 아닌 대응
전환 정책은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비하기 위한 
향상된 지식과 전담 전략을 필요로 한다.

5. 다양한 주체 동원 
시스템 전환은 정책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정부, 기업,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율, 포용, 참여를 위한 
맞춤형 절차가 요구된다.

6. 전환의 정치성 인정 및 고려 
기득권의 저항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상충관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 방식 전환 방식

1.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설계 
전환 정책은 개별 구성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시스템의 고착을 해소해야 한다. 
이는 현재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로를 강화하고 있는 기술, 
관행, 제도를 함께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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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S 2.2: 시스템 전환을 위한 6대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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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ES 2.1 7단계 절차

•	 1단계: 목표 설정
•	 2단계: 과거 해결 사례 검토
•	 3단계: 해결 경로군 도출
•	 4단계: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해결 경로 평가
•	 5단계: 레버 조합 정의
•	 6단계: 단기·중기 행동방안 도출
•	 7단계: 관련 행위자, 역할, 상호작용 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는 모든 단계에서 수행된다.

그림 ES 2.3: 원칙과 행동의 연결: 효과적인 시스템 전환을 위한 단계별 정합성 확보

아래 그림은 시스템 전환 6대 기본 원칙이 해결 경로 개발의 7단계 절차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보여준다. 각 단계는 
효과적이고 일관된 행동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특정 원칙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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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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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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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레버 조합

6단계
단기·중기 행동방안 도출

7단계
핵심 주체 및 그 상호작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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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환에 기여하는 원주민 지식과 지역 공동체 지식

원주민 지식과 지역 공동체 지식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로의 전환에 기여한다. 이들의 지식은 돌봄의 
윤리에 바탕을 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고유한 인식과, 이에 수반되는 지속가능한 책임 기반 관리 방식 
및 적응 전략을 제시한다. 지속가능성 전환은 원주민의 존재 방식과 인식 체계를 배제하거나 이를 과학적 틀에 
통합하려 하기보다는,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주민 관점을 더욱 폭넓게 반영하는 회복적 조치를 
통해 보다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그림 ES 2.4 참조).

a.	� 원주민을 비롯해 토지, 강, 바다와 역사적 유대를 유지해 온 지역 공동체는 자연을 총체적이고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이들은 자연에 깊은 문화적·영적 가치를 
부여하며, 인간 사회를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 또한 토지와 물, 자연을 도구로 
여기기보다는 상생하는 관계로 인식하는데, 이는 영토와 모든 생명(인간과 비인간,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선조들, 현 세대, 나아가 미래 세대에 대한 ‘돌봄의 윤리’에 기반한다. 이처럼 인간-자연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원주민 지식은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다원적인 전환을 설계하는 데 큰 잠재력을 
지니며, 이를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인간 웰빙을 동시에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행동에 영감을 줄 
수 있다.

b.	� 더 나아가 이러한 총체적 인식은 영토와 생명을 돌보는 행위뿐 아니라 에너지, 식량, 거버넌스, 경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토지 및 자연 자원에 대한 원주민의 거버넌스와 관리법은 생태계 기능과 
재생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수질, 토지 및 토양을 건전하게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원주민의 재생적 농생태학 접근법은 식량 시스템 전환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지구환경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 식량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 생물문화 다양성, 
보건 문제 해결에도 일조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토지, 토양, 수자원 관리를 위한 원주민 지식과 지역 
공동체 지식 체계의 통합적 접근법을 작물·축산·임업 부문과 수생·해양 생태계 전반의 포용적 보전 
조치들과 결합해 적용한다면, 기후변화 적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돌봄의 윤리에 기반한 
원주민의 인간-자연 관계 인식은 추출주의와 소비주의에서 벗어난 경제 운영이라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사진: Addictive_Stock/Envato

IK&LK 
Chapeau D

IK&LK 
Chapeau A
IK&LK 
Chapeau D
2.1 
12.5
14.1-2
16.2
17.2.3
17.3.1
18.2.3
18.2.5
21.2
21.4

IK&LK 
Chapeau D
IK&LK 
Chapeau E 
4.6
7.2 
11.3.1-2
15.3.2 
17.2.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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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실제로 원주민의 전통적인 토지와 영토는 전 세계 생물·문화적 다양성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고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이들의 지식은 환경 생산성, 종의 개체수 풍부도, 분포 및 종 풍부도에 
기여하는 다양한 적응 방식과 종(種) 간 관계, 그리고 책임 기반 관리 실천을 뒷받침해 왔으며, 기후 
조절을 포함한 생태계 기능 유지와 사회·생태적 복원력 증진에도 기여한다.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 
황폐화, 문화 다양성 감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통적 영토 내에서 원주민의 문화와 
언어를 되살리는 것은 토지·수자원 회복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d.	�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에너지·식량·거버넌스·경제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해결 경로를 공동으로 설계하고 이행하려면,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권리(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FPIC) 포함)를 각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원주민은 전 세계 육지 표면의 최소 4분의 1을 공식적 또는 관습적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므로 시스템 전환 해결책 설계 시 해당 공동체의 영토권과 가치관,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동 설계 및 참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뿐 아니라 토지와 역사적·영적 유대를 유지해 온 지역 공동체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인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e.	� 해결 경로 설계 시 지식 공동창출 과정을 통해 원주민 지식과 지역 공동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포용적 계획 수립은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여와 상충하는 이익, 다각적인 견해를 조율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지방·지역·중앙 정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지식 공동창출을 적용할 
경우, 현장 경험을 반영한 과학적 지식을 도출하여 정책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식을 미래 
시나리오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하고, 지역과 생태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며,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f.	� 마지막으로, 원주민 주도의 연구를 통해 이들의 역사적 경험과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생계·적응 
전략을 활용하여 생물문화 지역 전반에서 지속가능성 전환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유엔이 공인한 원주민의 7개 사회문화권과 그 하위 생물문화 및 생계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 변화의 영향과 그 대응책을 원주민 주도 하에 검토하는 것은 지역 차원의 적응 전략과 
지속가능성 전환에 대한 비교 분석적 통찰을 얻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해 
정성·정량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유의미한 생물문화적 규모에서 관리와 적응에 관한 미래 시나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지식 보유자들이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1

IK&LK 
Chapeau D

17.2.1-2

18.2.1

18.2.3

IK&LK 
Chapeau D

11.7.2

13.4

14.2

13.8

14.2

IK&LK 
Chapeau C

IK&LK 
Chapeau E

IK&LK 
Chapeau E



원주민 영토와 
생명에 대한 돌봄 

영토, 토지, 공동체에 대한 원주민의 
관리와 돌봄 증진

지속가능한 사회적·연대 경제 
자율적 생산과 금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연대 경제 확산

원주민 정치 조직 강화 
원주민의 관습 제도, 연합, 

권리, 대표성 강화

책임 있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에너지 주권을 지향하는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에너지 전환 지원

지식의 재활성화와 세대 간 전승 
원주민 지식, 언어, 문화, 관행의

세대 간 전승 활성화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원주민의 관점

원주민의 인식과 삶의 방식에 
기반하여 모든 생명의 주체성과 

신성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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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S 2.4: 정책 수립·의사결정 과정에 원주민 관점을 더 폭넓게 반영하는 회복적 조치를 통한 효과적인 지속가능성 전환 
달성

아래 그림은 GEO-7의 “원주민 지식과 지역 공동체 지식에 관한 대화”에서 도출된,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원주민의 관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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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스템 전환

시스템 간 존재하는 강한 상호 연결성은(그림 ES 2.5 참조) 시스템 전환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해결책을 
공동으로 개발 및 이행하는 데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시스템 간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부문 
간 장벽을 해소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하며, 경제·시장 인프라를 재정의하고, 환경과 인간의 웰빙을 
최우선하도록 재원 조달 및 가치평가 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적이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나아가 
모든 해결 경로는 자원·폐기물, 에너지, 식량, 환경 시스템을 좌우하는 경제·금융 시스템 전환을 필요로 한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2.5 경제·금융 시스템 전환

경제·금융 시스템의 전환을 대폭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가치에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거시경제 및 재정 정책을 개혁 또는 재설계하며, 민간 금융자본을 동원하고, 비가격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a.	� 경제·금융 시스템의 전환은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며, 자원·폐기물, 식량,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와도 중요한 시너지와 파급효과를 갖는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다양한 도구와 메커니즘, 해결책들이 시도되었으나 상이한 성과를 보였는데, 
정치경제적 제약이나 이행 의지의 부족, 제도적 역량 부족, 대중의 인식·수용성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했다. 녹색·지속가능 금융과 같은 일부 해결 경로는 성과가 있었으나 규모 확대가 필요한 반면, 
탄소 시장처럼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해 사회·경제·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편이 필요한 경로도 존재한다.

b.	� 이러한 진단에 기반하여, 경제·금융 시스템의 시의적절하고 공정하며 안정적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네 가지 해결 경로가 도출되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이 해결 경로들은 지속가능성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금융 정책 및 메커니즘에 관한 오랜 과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물이다. 
첫 번째 해결 경로는 외부효과를 적절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에 초점을 둔다. 두 번째 해결 
경로는 지속가능성을 다층적·다자적 거버넌스 전반과 거시경제 및 재정 정책 전반에 주류화하는 
데에 집중한다. 세 번째 해결 경로는 금융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금융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도구와 프레임워크에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경로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규범과 태도,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비가격 수단의 역할과 활용을 다룬다.

c.	� 환경·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도록 외부효과를 적절히 가격에 반영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 내·국가 간 
부정적 분배효과를 해결해야 한다. 외부 효과의 가격 책정 시에는 지역별 제도적 역량과 이행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사회적 비용은 종종 사적 비용 또는 시장 비용을 
초과하는데, 이는 관행과 정책의 유해한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운송 부문의 
외부 효과는 연간 약 25조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해당 부문의 총수입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전 세계 
식량 시스템에서 보건·환경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 가치인 약 9조 
달러에 비해 약 20조 달러로 추산된다. 외부효과를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확보된 재원은 국가 내부와 
국가 간 차원에서 분배 격차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달성하며,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11.6-7, 14.8 
15.1, 16.3 
17.4, 18.2 
21.2, 21.5 
14.3, 14.5-6 
12.4, 15.2 
16.3.1, 18.2.5 
16.3.3, 14.3-6 
15.2.3, 16.3.5 
16.4, 17.4 
12.5.1 
14.1, 16.2-3 
17.2, 17.4 
18.3

14.1.1

14.1 

14.1.1-2 

14.2.1

14.3-4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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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S 2.5: 시스템 간 상호작용을 활용한 전환 가속

환경 시스템은 기반을 형성하며, 식량·에너지·자원/폐기물 시스템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는 이들 시스템이 
환경 시스템에 의존하는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금융 시스템은 모든 시스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촉진제 역할을 한다. 경제·금융 시스템의 전환은 식량, 
에너지, 자원/폐기물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각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물론 환경적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금융 시스템의 구조에 따라,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환경

순
환성

전환의 
심도와 규모

동기 요인
(예: 보건, 경제, 
규제, 문화)

거버넌스

지식 및 혁신역량

개인 및 
집단 행동

경제·금융

행동의 
시급성과 속도

에너지

식량

자원·폐기물

경제·금융

자원 의존성과 환경 영향

책임 있는 생태계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과 인센티브

순환성은 
식량·에너지·자원 
시스템 전환을 
가로지르는 
핵심 촉진 요인으로, 
경제·금융 시스템을 
환경과 조화시키는 데 
필수적임

보조금, 투자 흐름, 
가격 구조, 거버넌스 체계

시너지, 상충관계, 
상호의존성

전환을 위한 레버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핵심 차원

시너지 활용, 
상충관계 최소화, 
고착구조 해소

범정부적·전사회적 접근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 전반에 걸쳐 해결책과 정책이 일관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들은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은 반드시 조정과 통합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가속화되어야 
한다. 전환을 위한 5개 레버는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형성한다. 가장 바깥쪽 고리는 전환이 가속되어야 하는 
차원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전환의 심도와 속도, 통합성, 확산 범위가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가속이 어떻게 촉진되고 관리·
조정되는지도 보여준다.



경제·금융

• 환경·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 체계 
개편

• 경제 계획에 장기 목표 반영

• 형평성 있는 녹색 경제 활동에 대한 
유인 체계 마련

•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강화

환경

•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복원

• 사회-생태 체계의 회복력 및 
거버넌스 강화

•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 지식 체계의 
적극적 활용

• 보전·복원·적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투자 확대

•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및 관련 
인프라 촉진

자원·폐기물

• 전 부문에 걸친 자원 효율성 제고

• 순환형 설계 및 생산 촉진

• 자원 사용 및 소비 감축

• 재사용·수리를 통한 제품 수명 
연장

• 폐기물 관리·재활용 및 관련 
인프라 강화

식량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으로의 
전환

• 식량 손실 및 폐기 감축

• 지속가능하고 농생태학적인 집약화 
촉진

• 토지 보유권 및 농민 권리 보장

• 지역 식량 시스템 및 가치사슬 강화

• 농업 보조금과 지속가능성 목표 간 
정합성 확보

에너지

• 청정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에너지 효율 및 수요관리 확대

•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의 
대규모 확대

• 화석연료 보조금 및 투자 단계적 
폐지

• 정의롭고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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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S 2.6: 시스템 전환: GEO-7이 제시하는 해법 예시

아래의 해결 경로와 함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행동은 각 시스템별 챕터에서 상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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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현재의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유인(보조금, 조세 포함)
을 비례성과 공정성, 효과성, 형평성을 갖춘 방식으로 제거, 단계적 폐지 또는 개편함으로써 실질적이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거나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또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이 
환경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e.	� 포용적 부(富)와 웰빙, 경제 발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GDP를 넘어서는’ 지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엔 환경경제통합계정(SEEA)과 같은 기존 자연자본 회계 접근법을 
발전시킨다면,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보다 포괄적인 발전의 개념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구환경위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f.	� 지속가능금융 분야의 혁신 수단을 대폭 확대하여 재원 격차를 보완해야 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녹색·지속가능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운용 방향을 재조정함으로써 민간 부문이 환경 
가치를 고려하고 환경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데 총 200조 달러(연간 약 7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연간 7,000억 달러 규모의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가 존재함을 인정한 
바 있다.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등장하긴 했으나, 국가 내부적으로는 적용 범위와 이행 수준이 
불완전하고 국가 간 연계 또한 일관성이 부족하여 파편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파편성을 완화하고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 절차 도입, 용어 표준화, 공통 분류체계 도입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g.	� 경제·금융 의사결정에서 단기 수익에 대한 지나친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우선시할 수 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장기적 관점을 필요로 하며, 이는 단기 수익을 중시하는 기존의 지배적인 경향과 대비된다. 이러한 
괴리는 균형 있고 투명한 접근을 바탕으로, 자본 제공자와 자본 수요자, 보험 제공자 및 관련 제도, 
정책결정자와 규제기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h.	� 라벨링(인증제), 교육, 인식 제고 등 비가격적 접근을 활용한 행동 변화 촉진은 환경 친화적 행동을 
장려하는 데 있어 가격 기반 정책수단의 필수적인 보완재이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비가격적 
수단은 바람직한 친환경 행동을 장려하는 규제, 정보 기반 활동,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며, 자율 규제와 
거버넌스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대한 인류의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원주민을 비롯해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로부터 
지속가능한 행동 양식과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중심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 핵심 주체와 기관을 식별하고 이들의 
참여를 촉진, 지원 및 조율해야 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거버넌스는 상향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시작해 지역, 국가, 초국가, 전 세계 차원으로 확장되는 등 전략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에서 
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한 행동의 연계를 뒷받침할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주체와 기관을 식별, 연결 및 공동으로 동원하여 전환이 적시에, 정의롭게,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인류와 생태계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려면 
토지와 수역, 영토에 대한 지역 공동체와 원주민의 거버넌스 및 관습적 소유 구조를 인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기업·투자 의사결정과 연계된 환경 및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접근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수준에서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14.3.1-2

14.4.2

14.5 

18.2.1

14.5.5 

14.4.4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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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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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순환성을 통한 자원·폐기물 시스템 전환

부문과 수준을 불문하고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은 폐기물·오염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토지 황폐화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 중 하나이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물질 재고를 유지하고 경제 내 자원 순환을 확대함으로써 자원 추출 중심 경제활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공급 시스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a.	� GEO-7 목표달성 시나리오는 전 세계 물질 수요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수요 감소와 
순환성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GEO-7 목표달성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술 혁신과 행동 변화가 동반될 경우 전 세계 자원 수요 최고치를 1,200억 톤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전 세계 자원 수요는 2050년까지 계속 증가해 
1,600억 톤에 도달할 전망이다(박스 ES 2.1 참조).

b.	�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80% 감축할 경우, 연간 1조 2,000억 달러의 순 절감 효과 및 외부비용 회피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15년간 누적 약 1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와 같은 사후 처리 중심의 해결책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에코디자인, 재사용 모델, 재제조, 제품 수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을 
줄이고 플라스틱 수요를 억제하는 구조적 해결책과 규제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플라스틱 오염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경로이다.

c.	� 생산·소비 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순환성을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성품, 소재에 포함된 성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또한 제품의 무독성을 보장하고 재사용에 적합하도록 하며, 소재의 고부가가치 회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자원·폐기물 시스템 전환을 위해 다음의 5대 해결 경로가 도출되었다.

1.	� 독성 물질 제거와 소재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순환형 제품 설계의 도입 및 제품, 구성품, 소재에 
대한 투명성 및 추적 가능성 확보

2.	� 산업 및 전 세계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순환형 재화와 서비스가 유통될 수 있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시장 조성

3.	� 선형적·자원 채취 중심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순환형·재생적 사업 모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투자 전환

4.	 순환형 재화와 서비스가 유통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 체계 구축

5.	 순환성에 대한 지향을 실천 가능한 사회적 목표로 전환

d.	� 순환형 제품 설계를 도입하고 제품, 구성품, 소재의 투명성 및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재 회수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제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환형 제품 설계 및 소재 처리에 관한 일관적인 국제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플라스틱과 
전자제품 등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소재 구성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e.	� 순환형 재화와 서비스의 소재 및 가격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는 추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순환성 중심 시장 전환 과정에서 제품 여권(product passport)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5.1.3 

18.1.3 

18.2.4

11.3.3 

15.2

13.2.2 

15.2.1 

15.2.5 

18.1.3 

18.2.1

15.2.1

15.2.1

15.1.3 

15.3.1

15.2.3 
18.1.3 
18.2.4

15.2.1-2

15.2.2

15.2.4

15.2.5



G
EO

-7
 요

약
본

 - 
제

 2
부

제7차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요약본 | 유엔환경계획(UNEP) 33

f.	� 폐기물 관리, 수리, 업사이클링 분야에서 비공식 부문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여성과 원주민이 소외되지 않는 순환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g.	� 조세 개혁을 통해 재활용 소재, 2차 자원, 노동에 대한 과세를 줄이고, 비재생 자원과 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이를 통해 자연자원의 실제 가치와 채취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시장 실패와 부정적 외부효과를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h.	� 금융 규제기관과 국가 기관, 금융 부문 전반에서 순환형 및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사업 
모델의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순환형 해결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고 자연 
관련 비재무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중앙은행, 규제기관, 금융기관이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와 녹색 채권 
및 관련 금융수단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i.	� 전 세계 불법 폐기물 거래는 연간 수익이 약 100억~12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산업이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법 집행기관의 기존 운영 체계와 국제 협력 체계를 확대하여 폐기물 투기
(특히 선진국에서 저소득 국가로의 투기)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순환형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 간 무역협정에 순환성 관련 조항과 건전한 물질 관리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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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현실적으로 구현·확산하기 위해서는 공유, 회수, 수리, 재사용, 
대여와 같은 행동을 장려하는 인프라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또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마련해 순환형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공공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인식을 
제고하고 사고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선형적 모델의 단계적 폐지와 소비 패턴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k.	� 2050년까지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희토류, 백금, 구리와 같은 에너지 전환 핵심 광물 수요의 
30~58%를 재활용, 생산 단계에서의 순환경제 실천, 기술 혁신을 통한 2차 공급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1차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축하고 채굴 필요성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핵심 광물의 순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광물 가치사슬 
전반의 효율성 향상, 폐기물 감축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전자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핵심 소재를 회수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약 6,200만 톤의 전자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6년까지 
글로벌 시장 잠재 규모는 65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l.	� 2016년 4개에 불과했던 국가 차원 순환경제 로드맵 수는 크게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총 75개 
수립되었으며, 추가 로드맵 또한 개발 중이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각국 정부의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순환경제 정책은 17개 부문에 걸쳐 총 3,000개에 육박하며, 이에 따라 순환경제 분야는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환경 정책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환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은 에너지 발전원의 다변화,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화, 수요 관리, 그리고 
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핵심 에너지 광물 가치사슬의 구축을 포함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이를 통해 환경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접근성 향상과 에너지 빈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a.	� GEO-7 목표달성 시나리오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의 전력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저탄소·무탄소 및 음 
(負)의 배출 기술 보급이 증가하며, 에너지 집약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여러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배출 저감 조치가 없는 화석연료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가 관측되었고, 
2050년까지 최종 에너지 수요의 전력화 비중이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수요가 낮은 경로에서는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BECCS)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BECCS를 대규모로 도입할 경우 토지와 수자원 이용,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스 ES 2.2 참조).

b.	� 금세기 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5°C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탈탄소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2050년까지 1차 에너지의 75% 이상을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에너지원에서 조달해야 한다(과학적 근거가 매우 충분함). 전력망 투자는 2030년까지 연간 약 
6,000억 달러 수준으로 약 두 배 증가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c.	�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CDR) 방안은 금세기 중반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는 경로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CDR은 난감축 부문에서 발생하는 잔여 배출량을 상쇄한다. BECCS와 바이오차(Biochar)
는 순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반면, 직접공기포집·저장(DACCS) 방식과 가속 풍화 기술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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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킨다. 특히 BECCS를 포함한 바이오매스 기반 CDR 방안을 대규모로 도입할 
경우, 토지 및 용수 사용, 생물다양성,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지속가능성과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박스 ES 2.2 바이오에너지의 대규모 도입

바이오에너지는 대규모 도입 시 BECCS(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로의 공식 분류 여부와 관계없이 열·전력·
액체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형태의 저탄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에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생산에는 상당한 규모의 토지 이용이 수반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GEO-7의 두 가지 
목표달성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BECCS에 할당되는 토지 면적을 기존 평가치보다 대폭 낮은 1억 헥타르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BECCS뿐 아니라 다른 지속가능한 이산화탄소 제거(CDR) 기술을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미래 토지 이용 규모를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한다. 한편, 기술적 계산 상으로는 수십억 헥타르 
규모의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가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물다양성 감소와 수자원 이용 
증가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상충 문제가 존재할 뿐 아니라, 식량 생산용 토지, 자연기반해법 적용지, 직접적인 
토지이용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역, 원주민 영토, 포용적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 등 다양한 토지 이용 영역과의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d.	� 전력화가 어려운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바이오연료,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 그린 메탄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들 기술은 기술·상업 측면에서 서로 다른 성숙도 
수준을 보인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에서는 순환경제식 접근법이 감축의 
핵심이 된다. 특히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배터리 제조 등 탄소 배출 감축이 어려운 부문에서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원 효율성 제고와 소재 회수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

e.	� 에너지 소비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사실상 확실함). 
구체적으로는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고밀도 도심 조성, 대중교통·능동형 이동수단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다양한 공동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매우 충분함). 최저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와 패시브 건축 설계 확대 또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된다. 특히 히트펌프 도입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보조금과 규제를 통해 설치를 촉진할 수 있다(사실상 확실함). 
또한 혼합형 토지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과 재정 메커니즘을 마련해 대중교통과 능동형 이동수단을 
확대하고, 장기적 탄소 고착을 방지하며, 나아가 인류 웰빙을 개선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비공식 거주지 거주민과 장애인을 포함한 빈곤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저에너지 대안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을 보장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있음).

f.	� 행동 양식 변화와 집단적 실천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 절감과 불평등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건물 유형과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재활용, 전자기기 전원 끄기, 실내 온도 
조절 등을 실천하여 건물 에너지 수요를 5~30%까지 줄일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재생에너지 공동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에너지 시스템을 지역 차원에서 직접 소유·운영하는 방식은 특정 맥락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스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기후 및 에너지 정의를 
강조하는 사회 운동은 전환 과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g.	� 나아가 에너지 빈곤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가구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정 가격의 안정적인 전력과 
청정 조리연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과학적 근거가 매우 충분함). 2030년까지 보편적 
에너지 접근을 확보하는 데 연간 약 45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액의 2%에도 미치지 않는다. 에너지 접근성 개선은 기본 서비스, 보건, 교육, 생계 
여건을 개선하여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 독립형 발전 설비와 소규모 전력망 

16.2.3 

15.1.6

16.2.2 

16.4.1 

14.6 

14.6.4 

15.1.6

16.2.1-2 

16.4.2 

14.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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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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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그리드 및 마이크로그리드)을 도입해 중앙집중식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경우 청정 전력과 현대적 연료의 도입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h.	� 화석 연료 생산·소비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경제적 유인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저배출 에너지 
시스템의 경제적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2022년 전 세계 화석연료 
보조금은 연간 약 7조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GDP의 7.1%에 해당한다. 탄소 가격제와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정 등 규제적 수단을 통해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내부화할 경우 탈탄소화 
노력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	� 한편, 핵심 에너지 전환 광물 가치사슬의 순환성을 강화하여 부정적인 환경·사회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실제로 핵심 에너지 전환 광물에 대한 수요는 2018년부터 2050년 
사이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핵심 에너지 전환 광물 중 최소 54%가 원주민 
영토 또는 그 인접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채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참여 
기반 및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해 특히 원주민과 소외 계층이 겪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j.	� 공공 재원을 활용해 위험을 완화하고 자본 비용을 낮춤으로써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특히 맞춤형 재정 
지원과 양허성 금융이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도록 설계될 때, 원주민과 소외 공동체를 포함한 여러 
집단의 에너지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메커니즘 역시 글로벌 사우스 내 민간 자본 
유치에 성공적인 역할을 해 왔다(과학적 근거가 있음). 개발금융기관과 다자개발은행은 금융시장과 
차입자 간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혼합금융과 위험분담 장치를 통해 실질적 위험과 인식 상의 
위험을 축소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며, 투자 흐름을 확대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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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엔환경계획(UNEP)



G
EO

-7
 요

약
본

 - 
제

 2
부

제7차 지구환경전망보고서 요약본 | 유엔환경계획(UNEP) 37

k.	�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기후변화 적응과 생태계·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비록 일부 지역에서는 에너지 사업과 관련 인프라가 원주민과 그 영토를 
침해하고 생물문화적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적 불평등과 권리 침해를 초래한 사례도 
있었으나,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고 에너지 빈곤을 완화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필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과학적 근거가 매우 충분함).

2.8 전 세계 식량 시스템 전환

지구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 생산, 무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변화를 통해 식량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 주요 과제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으로의 전환, 식량 생산의 효율성과 회복력 
제고, 식량 시스템 전반의 순환성 강화, 식량 손실과 폐기 감축,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대체식품
(sustainable novel foods)의8 보급 확대, 그리고 식품 산업 관행·시장 구조·무역의 개혁이 포함된다.

a.	� GEO-7 목표달성 시나리오는 농업 관행 제고, 수확량 개선, 식단 변화, 식품 폐기물 감축이 토지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기후 및 대기오염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두 시나리오는 고도로 집약된 시스템부터 원주민, 지역 공동체 및 
과학적 지식을 결합한 혼합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안적 식량 생산 전략을 제시한다. 식단 
변화와 식량 손실·폐기 감소는 농업 생산에 대한 압력을 낮춰 농경지 확대 필요성을 줄인다. 특히 
동물성 식품의 과잉 소비를 억제하는 식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방목지와 사료 재배 면적 감소 등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며, 동시에 생물다양성 증진, 잉여 분뇨·오염 감소, 온실가스·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축, 상당한 수준의 보건 편익 등 부수 효과도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관개 
관리기술 개선이 수반되면 물 스트레스를 크게 완화하고 관개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 메탄과 암모니아 배출을 감축하면 대기오염 감소에도 기여한다(박스 ES 2.1 참조).

b.	�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을 현저히 줄이고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며, 토지와 해양 생태계의 황폐화 및 대기·수질 오염을 방지한다. 또한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고 건강한 식품을 적정 가격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공정한 생계 기반을 
제공하고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이러한 식량 시스템이 구현될 경우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토지황폐화중립 달성 및 재충전 수준을 초과하는 
농업용 지표수 및 지하수 취수 중단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식량 시스템은 2050
년까지 식량 시스템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을 50% 감축하고, 토지 기반 기후 완화 조치와 기타 기후 
완화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또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적정 가격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비만과 식단 관련 비전염성 질환의 
증가를 억제하며, 미량 영양소 결핍을 종식한다. 나아가 식량 시스템 전반에서 종사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 지식을 통합하며,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확보한다.

c.	�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을 적정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 유통되는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식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지난 60년간 식량 생산성이 인구 증가 속도를 앞질러 실질 식량 가격이 

8 �지속가능한 대체식품(sustainable novel foods)이란 식용 이력이 없고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새로운 식품 또는 식품성분을 의미하며, 배양육, 곤충단백질, 발효 유제품 등을 
포함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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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8억 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으며,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는 10
억 명에 달한다. 따라서 복지 급여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식량 시스템 전환으로 
인해 악영향(즉, 실질 비용의 내부화로 식품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이 발생할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d.	� 특히 동물성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줄이고 생산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축산업의 환경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주요 전략으로는 축산 관행의 효율성 개선과 저밀도 사육 방식을 
포함한 재생적 방식의 도입이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사료 개선, 식량 손실 및 폐기 
감축, 보조금 및 조세 제도 개편, 식물성 식단 및 대체 단백질로의 전환 장려 등도 포함된다. 다만 현재 
변화의 규모와 속도는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식량 시스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해결 경로가 도출되었으며, 각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 경로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해결 경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와 규제기관, 비정부기구, 식품산업, 금융부문, 개인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1.	� 식량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식단 전환 등 소비자의 행동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특히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동물성 식품 소비를 대폭 줄이고, 다양한 신선식품과 
최소가공식품 섭취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 소비와 소비자의 식량 폐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행동 변화 없이 식량 생산 효율 개선만으로는 환경 개선 효과를 충분히 창출해낼 수 없으며, 
오히려 비만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선호도와 사회 규범의 변화, 그리고 
식품의 구성과 마케팅 방식, 소비자 제공 정보 등 식품산업의 변화를 포함해 식품 환경이 개선될 경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식품 생산·
소비에 따른 환경·건강 비용을 식품 가격에 보다 온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용은 연간 약 
20조 달러(환경 비용 7조 달러, 건강 비용 11조 달러 포함)로 추산된다. 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현재 연간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배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소비자 
대상 세제 및 보조금 정책을 활용하여 식품 가격이 사회적 실질 비용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특히 동물성 식품 등 일부 식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2.	� 작물·축산물·수산물 생산 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회복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고온, 가뭄, 염분 및 해충에 강한 고성능 작물 및 가축 품종의 개발과 보급을 재생농업 및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실천과 같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보전농업, 
통합생산시스템, 농생태학적 방식 등)와 결합하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지에 적응한 
품종, 토착종, 저이용 종(underutilized species)의 활용도 유효한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토양 
건강을 회복하고 수분 보유력을 높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합성 투입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수분매개자와 기타 유익한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기능적 토지 이용과 맞춤형 보전 전략을 병행하고, 잔여 농경지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집약화를 추진하여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어업과 양식업 부문에서도 지속가능한 관리 방식의 이행 
및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 순환적 접근법을 포함하여 식량 시스템 전반에서 식품 손실·폐기를 줄일 경우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환경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현재 소매·외식 단계와 가구 수준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은 가용 식량의 19%를 차지하며, 생산·수확, 운송, 저장, 가공 과정에서의 추가 손실을 
포함하면 손실 비중은 전체의 약 35%에 달한다. 따라서 식량 시스템 전반에서 행동·기술적 접근을 
결합하여 이러한 손실을 줄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필요 생산량 자체를 낮춤으로써 그에 따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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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 폐기물과 부산물로부터 영양분을 재활용하는 방식 등 순환적 접근법을 
도입하면 환경 성과를 더욱 개선할 수 있다.

4.	� 배양육과 발효 기반 식품을 포함하는 신규 대체 단백질의 경우 기존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뚜렷하다. 또한 이러한 대체식품(novel foods)은 토지·수자원 사용과 생물다양성 감소를 줄이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현재로서는 대체식품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건 목표와 지속가능성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대체 단백질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 투자 확대, 국제 연계 연구 
프로그램, 규제 조정, 소비자의 구매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추진 과정은 안전성·
영양·환경 영향에 대한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 전 세계 식품산업의 시장 구조와 무역에 대한 규제를 개편·강화하여 식량 시스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전 세계 식량 시스템에서 활동하는 초국적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식품·농업 보조금과 조세 체계를 재편하고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거하며, 건강·환경 비용을 식품 가격에 내부화함으로써 민간 인센티브가 사회적 성과에 
부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식품 마케팅 규제를 포함한 규제 전반을 강화하는 한편, 더 강력한 
경쟁 정책과 목표지향적 구조 개선을 통해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2.9 인간의 웰빙과 자연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환경 시스템 구축

경제·금융, 자원·폐기물, 에너지, 식량 시스템을 대상으로 앞서 다룬 해결 경로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환경 시스템이 뒷받침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와 해법을 결합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생태적·사회기술적 접근을 바탕으로 시스템 
회복력을 구축함으로써, 자연자본의 회복과 사회 차원의 적응, 기후변화 완화 전략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a.	� GEO-7의 목표달성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존 생태계를 보호하고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며 농업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감소 회복과 토지 황폐화 중단,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이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두 가지 전환 시나리오 모두 보호지역의 확대를 상정하고 있다. 엄격한 
보호를 강조하는 토지절약(land-sparing) 방식에서는 보호지역 비율이 30% 수준까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중시하는 토지공유(land-sharing) 방식에서는 50% 수준까지 확대된다. 목표달성 
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토지절약·토지공유 방식은 모두 자연지의 전환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자연지를 보전하고 확장할 경우 
해당 토지가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하게 되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연자본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토지 이용 경쟁이 
심화될 경우 취약 인구층에서 식량 부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역과 장기적인 유대를 맺어온 지역 공동체와 원주민 
등 전통적 관리 주체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생계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박스 ES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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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의 해결 경로가 도출되었다.

1.	�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와 병행하여,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은 지구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 3 
(육지·담수·해양의 30% 보전) 이행의 핵심이다. 동시에 자연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환경 압력 요인 관리 및 압력 최소화를 위한 기존 방식과 혁신적 접근법을 
폭넓게 결합해야 하며, 그 결과 자연자본과 생태계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물다양성 완충지대와 생태회랑 형성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 및 연결(지역 기반 
보전과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의 전통적 영토 내 보전 등)과, 보다 강력한 오염 관리(플라스틱 오염 
저감 및 순환경제 기반 해결책 포함) 등의 방안이 있다. 또한 전 세계 육상 면적의 최소 4분의 1을 
공식적 또는 관습적으로 관리해 온 원주민의 전통적 토지에 대한 권리, 접근성 및 편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원주민의 토지는 지구 생물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의 
상당한 부분을 지탱하며, 원주민 지식과 전통 지식, 지역 공동체 지식 체계의 근간이 된다.

2.	�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안 5.2에서 정의한 자연기반해법(NbS)을 대규모로 이행하는 
것은 자연 및 인간에 의해 변형된 육상·담수·연안·해양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 인간의 웰빙, 회복력, 생물다양성 편익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며, 여기에는 자연 및 반(半)자연 시스템 지원 및 개선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 제공 확대가 
포함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다수의 연구에서 자연기반해법 이행은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전환 전략으로 입증되었으며, 다양한 실천 
방식이 알려져 있고 일부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토양 재생 및 수분 매개와 같은 
생태계 서비스 강화, 생태계 복원, 생산 시스템의 재생, 지속가능한 농업·양식·어업의 실천, 
재생 에너지의 사용 및 도시 내 그린·블루 인프라 구축, 생태계 기반 적응 방식(EbA) 및 생태계 
기반 재난위험경감법(Eco-DRR)의 채택 등이 있다.

사진: Milaspage/Env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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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여러 접근법을 통합함으로써 지역 주도 적응 방식을 확대하여 사회·생태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이는 것은 전환적 적응을 촉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 재해로 발생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이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이를 위해 상향식·하향식 적응 전략을 
결합하고,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보유한 원주민 지식, 전통 지식, 지역 공동체 지식을 
활용하여 전례 없는 복합 재해에 대비한 견고한 대응·대비 전략을 창출하고 그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지역 주도 적응 이니셔티브는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자신들의 환경에 대해 
축적해 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개발된 해법이 문화적으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실질적인 참여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는 이니셔티브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다.

4.	� 순환성의 가속화, 특히 혁신적 바이오 원료의 개발 및 공급 확대, 지속가능한 바이오 경제 
인프라 구축은 전환의 필수 구성요소이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이와 같은 전환적 변화는 
폐기물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포함하여 식품, 소재, 의약품, 화학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집약도를 낮출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다. 식량 생산용 토지, 생물다양성, 자연자본과의 
상충과 같은 치명적 상충 관계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2021년까지 14개 국가가 바이오경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
개국 이상이 바이오경제 관련 전략을 마련했다. 바이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바이오 기반 
원료 자원의 대폭적인 증대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요구량은 생활 폐기물과 농작물 잔류물 및 
기타 바이오매스 자원 흐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동식물과 
미생물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공학 기술은 고부가가치 화학물질과 의약품, 연료, 소재뿐 
아니라 배양육, 식물성 단백질, 치료제 등의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5.	� 앞서 제시된 네 가지 해결 경로를 뒷받침하고 자원·폐기물, 에너지, 식량 시스템 전반에 
통합하는 강력한 적응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전환의 필수 요소이다. 적응형 거버넌스는 
전환적 해법을 확대(scale-up)하고 확산(scale-out)하는 데 기초가 되는 다양한 의사결정과 
우선순위를 포괄하여 조정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전환적 해법 자체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져 있으나,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가 부재하여 서로 간의 연계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여 목표 달성에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적응형 거버넌스는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고 원주민 지식과 지역 공동체 지식을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적응(CCA), 순환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과 통합함으로써, 환경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력과 핵심 
요인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b.	� 앞서 제시된 해결 경로가 지닌 전환 잠재력은 다양한 수준의 레버와 주체들이 광범위한 사회-생태 
시스템 전반에서 얼마나 신속히, 대규모로 동원될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자연과의 역사적 유대를 경험하며 생태계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의존해 온 원주민과 기타 
지역 공동체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해법들을 공동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국가·국제 수준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주체는 해결책 이행에 필요한 기술, 재원, 
역량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들은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국가·국제 수준에서 활용되는 정책·절차 간 간극을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전환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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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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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전환 가속화

국제사회가 합의(또는 채택)한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시스템 전반의 전환이 모든 
사람들에게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가속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히 시스템의 전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시스템 간 통합 수준과 깊이를 한층 심화하고 더 큰 규모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속도가 중요하며, 고립되거나 점진적인 전환만으로는 광범위한 변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규모 또한 중요하다. 통합 수준과 깊이를 심화함으로써 전환의 영향력을 증폭시키고 상충관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다원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가속화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불평등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용과 정의의 원칙이 필수적이다.

a.	� 잠재적 손실, 기득권의 저항,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전환 가속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전사회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접근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과 같은 새로운 다자주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이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부처·부문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전환 가속화에 대한 사회·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다원적 가치관을 통합하고 상충관계를 최소화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 어떤 시스템이나 국가도 전환 가속화를 단독으로 해낼 수는 없으며, 기존의 다자주의는 
권력 불균형이나 저소득 국가의 우선순위를 일관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범정부·
전사회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다자주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을 보다 목적 
지향적이며 기민하게 추진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새로운 다자주의에 반영할 수 있다.

b.	 지속가능한 가속화는 다음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	� 전환 경로의 공동 창출: 전환 경로의 공동 창출은 전사회적 접근법을 반영하여, 현재 알려진 
것과 필요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동의 주인의식과 
보다 신속한 수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시스템 
간에 존재하는 구조적 고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 계획과 작은 성과, 사회·시스템 전반의 규칙 변화 등 다층적 전략을 결합하여 고착 상태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소외 계층의 권리와 회복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전환 
가속화가 정의롭고 포용력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행위자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를 정렬함으로써 통합적 공동 의제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책임성과 
집단 행동을 강화하고, 경제적 무임승차를 완화하며, 신뢰를 구축하여 투자·지식 공유·위험 
감수에 대한 의지를 제고할 수 있다.

•	�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해공동체, 사회 운동 등 모든 변화 주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의사결정 시 자연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공동의 정책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변화 
주체는 시스템 간에 존재하는 구조적 고착 상태를 해소하고 기존의 지배적 개발 경로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상 유지 상태를 바꾸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가속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정부는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법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간기구는 새로운 
다자주의 모델을 지원하고 도전적인 국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대중은 소비자, 투표자, 
투자자, 활동가로서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 시민사회 주체는 시민과 권력 간 연결을 강화하고 
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정의와 포용을 옹호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은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 학계는 정책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미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다. 자연은 모든 인간 사회와 생태계 시스템이 안정성과 생산성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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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근간이다. 또한 유사 입장국(LMG, Like-minded Group) 
연합과 같은 행위자 네트워크는 의사결정 마비 상태를 완화하고 공동 행동을 전면화할 수 있다. 
이해공동체와 사회 운동은 집단적 영향력과 도덕적 정당성을 활용할 수 있다.

•	� 이해관계의 재조정과 갈등 관리: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은 전환 가속화의 
핵심 요소이다. 이해관계를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현상유지로부터 이익을 얻는 집단이 전환을 
방해하거나 지연 또는 역행시킬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전환 가속화는 수혜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평등을 야기하는 기존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개혁하여 특히 원주민과 기타 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주체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권리 기반 
접근을 채택하여 사회·정치적 갈등을 중재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단기적으로는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충관계와 기득권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이 신뢰와 정당성을 구축하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나 
행동 변화 등 여러 해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개별 이해관계가 국가와 사회의 의사결정을 장악하는 포획 현상을 완화하고, 성과와 
목표 수준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환경 목표와 함께 불평등과 지역 격차, 기타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인간 개발 목표와의 상충을 피하고 전환과 가속화의 편익과 
비용을 형평성 있게 분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c.	� 통합적 정책 의제와 공동의 정책 포트폴리오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 동기 요인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로 다른 주체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동기 
요인은 시스템의 경계와 개별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공통적·즉각적·실질적 관심사를 부각함으로써 
주체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환을 가속화해야 하는 강력하고 도덕적으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보편적인 동기 요인으로는 보건을 들 수 있다.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는 식량, 에너지, 경제 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환은 농업 방식 개혁, 청정 공기 정책과 능동형 교통수단 정책 추진, 웰빙 경제 
또는 모든 경제 정책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접근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 활성화는 
인센티브 구조를 전환하고 자본을 재배치하며 가치를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과 주체 전반에서 
전환 가속화를 주도할 수 있다. 반면,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 규범, 문화적 
가치와 신념은 행동양식을 형성하고 정체성과 협력을 강화하며, 전환 가속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수행한다.

21.4.1 

11.5 

11.7 

2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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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위기는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속서 1에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우선과제가 
정리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특화된 전환적 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맞춤화된 해결 경로와 시스템 전환을 통해 사회문화·경제·개발·환경· 
거버넌스 및 재정적 여건을 고려함으로써,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문제와 각 지역의 고유한 문제를 모두 반영할 수 있다. 우선과제는 지역 
및 전 세계 분야별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수행한 문헌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

다만, 해결 경로가 맥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지역 내 
국가별로 보다 구체적인 우선과제가 존재할 수 있다. 다음의 선택지는 시스템 
전환 분석을 통해 도출되고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하여 수립된 것으로, 앞서 
설명된 특성에 적합한 해결책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모든 맥락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해결 경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 지역별 해결 경로는 지역 및 소지역 차원에서 시스템이 총체적이며 

상호연결된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간 
주요 시스템과 자연 시스템이 국제 무역, 이주, 해외투자 및 생태계 서비스 
흐름을 통해 텔레커플링(telecoupling), 즉 상호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	� 지역별 해결 경로는 지역 간 및 지역 내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격차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될 수 있다.
◦	� 고소득 국가는 자원 소비를 감축하고 재정·기술 혁신을 통해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함으로써 가장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	� 중소득 국가는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성 간 균형을 도모하고, 
혁신적인 인프라 개발 및 녹색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 저소득 국가는 국제적 지원과 맞춤형 투자를 바탕으로 기존 기술 
단계를 건너뛰는 도약적 발전(leapfrogging)을 통해 생계를 
개선하고 기후 회복탄력적 지역사회 및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아와 빈곤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

◦	� 특히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국내외 공공 및 민간 재원을 
결합한 재원 조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보조금과 양허성 
대출을 결합한 패키지형·혼합 금융과, 환경 협약과 연계된 금융 
메커니즘 등이 있다.

03 제3부: 지역별 해결 경로 

사진: perutskyy/Env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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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S 3.1: 지역별 우선과제 맞춤형 시스템 전환

우선과제는 해당 지역의 상당 부분과의 관련성,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환경위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당 지역 내 지속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우선과제는 전환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 지역

• 금융: 보조금 재편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연계 금융

• 에너지: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접근성

• 식량: 지속가능한 식단과 농생태학 및 
식량 폐기 감축

• 자원: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 회수
• 환경: 자연기반해법과 생태계 복원 및 
보호지역 확대

아프리카

우선과제
• 지속가능하지 않은 자원 개발 및 
이용

• 생태계 훼손
• 기후변화 및 극한 기후현상

해결책
• 금융: 부채 재구조화 및 녹색 금융
• 에너지: 태양광, 소규모 전력망 및 
청정 조리 확대

• 식량: 농생태학 도입 및 지역 
단백질 공급원 강화 

• 자원: 수리·재사용 확대 및 비공식 
회수 체계 개선

• 환경: 산림 복원 및 탄소 흡수원 
확대

아시아·태평양

우선과제
• 기후변화가 개발 및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토지 이용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오염 및 폐기물이 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해결책
• 금융: 오염자 과세 및 양허성 차관
• 에너지: 전력망 현대화 및 녹색 
연료 확대

• 식량: 양식업 개혁 및 식물성 식단 
확대

• 자원: 순환형 제조 전환 및 시민 
행동 촉구

• 환경: 산림 보전 및 원주민 
지식(IK) 통합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우선과제
• 토지피복·이용 변화
• 담수 수질 및 가용성의 변화
• 연안 및 해양 자원의 훼손

해결책
• 금융: 녹색 채권 및 자연보전 연계 
부채 전환(debt-for-nature)

• 에너지: 태양광·풍력 투자 확대, 
국경 간 전력망 구축

• 식량: 농생태학 도입, 산림 벌채 
없는  공급망 구축

• 자원: 유기성 폐기물 재이용 및  
순환경제 혁신

• 환경: 원주민 주도 재조림 및  
자연기반해법(NbS) 확대

서유럽 및 기타 지역

우선과제
•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변화
• 극한 기후현상
• 오염 및 폐기물

해결책
• 금융: 인센티브 구조 전환 및 비용의 내부화
•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및 산업 탈탄소화
• 식량: 재생 농업 및 순환형 공급망
• 자원: 환경세 도입 및 소비자 개혁
• 환경: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연계 금융

동유럽

우선과제
•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으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 손실
•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시스템이 기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취약한 관리 체계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해결책
• 금융: 녹색 채권 및 양허성 대출
• 에너지: 분산형 재생에너지 및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 식량: 정밀 농업 확대 및 사료 작물 재배 축소
• 자원: 부문별 목표 설정 및 행동 변화 촉진
• 환경: 생태 회랑 연결성 강화 및 재야생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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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제·금융 시스템

개요: 에너지, 자원, 식량 시스템 전환을 통해 환경 시스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금융·경제·
무역 거버넌스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지역은 경제·금융 여건과 시스템 측면에서 매우 
높은 다양성을 지닌다. 지역별 접근법을 조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역량, 취약성 및 법제도 등 고유하거나 
특수한 요소를 식별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고소득 국가는 국제 조세 규범을 강화하고 개발 금융 체계의 
효율성을 고도화하며, 녹색 기술을 촉진할 수 있다. 중소득 국가는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투자하고 환경 및 
보건 외부효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저소득 국가는 직접 투자와 부채 경감 지원을 통해 에너지 및 농업 시스템 
전환을 가로막는 재정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아프리카: 기후 및 지속가능성 목표를 고려한 국가 금융 시스템 재편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기제(mechanism)를 마련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되, 원조 관련 부채가 
공공 재정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녹색 행동과 투자를 유도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나아가 아프리카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와 녹색 금융 개혁을 포함하는 
아프리카연합 녹색 회복 행동계획(AU Green Recovery Action Plan)의 지속적 이행을 통해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탄소무배출 이니셔티브와 같은 긍정적 성과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외부효과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는 과세를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유인 체계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국가 개발 계획에 통합하는 조치와 병행될 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동시에 
양허성 대출, 지분 투자, 역량 강화, 혼합 금융, 녹색 채권 및 투자 자문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개발은행의 금융 
수단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자연기반해법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동유럽: 유럽연합 회원국과 가입 후보국의 경우, 유럽연합의 지침과 녹색 정책에 부합하도록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유럽 모든 국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지원, 에너지 
효율성 증진, 인증 제도 및 투명한 금융 체계 도입 등 지역의 우선과제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이행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지방정부의 녹색 채권 발행, 양허성 대출, 특히 유럽연합에 정합하는 지속가능성 
분류체계 등 여러 금융 수단을 지역 맥락에 맞게 맞춤형으로 조정함으로써 공공-민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투명한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소통 전략과 결합될 때, 친환경 인프라 규모 확대와 저배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게 된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재정적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채권, 기후 위험 보험, 지역사회 
주도 녹색 투자, 자연-부채교환 제도를 포함한 녹색 금융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또한 시장 개입은 공공 및 지역 차원 기관 내 제도적 역량 강화를 확대하는 조치와 결합되어야 하며, 지속가능 
금융, 지역사회 주도 투자, 포용적 금융 관행을 동반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원 동원과 지식 
교류를 촉진하는 데 있어 개발은행과 하위지역 환경 협약 등 지역 협력 프레임워크가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서유럽 및 기타 그룹: 정부는 단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소비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태계와 보호지역 등 장기적 
수익을 창출하는 공공재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전환할 수 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해결책에는 
외부효과의 내부화, 즉 ‘올바른 가격 설정’(getting prices right), 저소득 국가에서의 해외직접투자와 연계된 
위험 완화, 부채 탕감, 그리고 녹색 금융 및 녹색채권 등 재분배 및 투자 목적의 기존 금융 수단의 개발과 확대, 
즉 ‘올바른 인센티브 설정’(getting incentives right)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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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원·폐기물 시스템

개요: 자원 생산 및 소비 양식은 모든 지역에서 여전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 순환성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수적이다. 전 지구적 
프레임워크를 한층 강화하여 국가 간 조화를 보장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소득 국가와 
중소득 국가는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장려하는 한편, 자원 집약도가 낮은 생산 및 소비 양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중소득 국가는 성장 과정에서 자원 효율적인 건축물과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다. 저소득 국가는 규제 
프레임워크와 효과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폐기물 관리를 우선시하고, 자원 회수를 위해 비공식 부문을 활용할 
수 있다.

아프리카: 자원 수요가 2050년까지 1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자원 생산 및 소비는 
아프리카의 한정된 자원을 보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아프리카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국가는 아프리카 순환금융 기금(Africa Circular Finance Facility, ACFF) 등의 다자 
및 혼합 금융에 접근 가능하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비용 절감, 효율성 개선, 시장 기회 
확대 및 회복탄력성 증대 등의 편익은 전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상회할 수 있다. 순환경제로 전환할 경우 
재사용, 재판매, 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제조, 건설, 식품, 포장, 전자폐기물 및 플라스틱 폐기물 부문에서의 순환성 전환은 자원을 
감축·재사용·재활용함으로써 환경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순환경제 기반 해결책 
도입으로 폐기물 수거, 분리배출 및 자원 회수 개선이 가능하다. 규제 프레임워크와 효과적인 시민 참여가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가속화할 수 있다.

동유럽: 현재의 생활폐기물 및 건설·해체폐기물 중심 접근을 넘어, 모든 부문에 대해 구속력 있는 자원 이용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효과적인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 자원 채취, 광석의 물리·화학적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핵심적이다. 행동양식 
변화는 과소비를 줄이고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을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모든 부문에 걸쳐 자원 효율성 강화, 폐기물 감축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조치는 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1인당 물질발자국은 지속가능성 기준치 권고 수준인 6~8톤을 크게 웃도는14~25톤에 이를 전망이다. 
유기물 비중이 높은 생활폐기물은 바이오가스 생산과 유기 비료로의 혁신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서유럽 및 기타 그룹: 계획적 노후화(planned obsolescence)를 억제하고, 내구성·수리 용이성 및 
견고한 제품 기준을 고려한 설계를 장려하며, 순환경제 가속화를 위해 환경세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산업 
부문 전반에서 자원 이용 감축을 이행할 수 있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녹색 소비로의 전환은 디지털 도구를 포함한 기술 개선, 광고 메시지에 대한 규제 감독과 
신흥 시장 개혁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를 지원하는 재정적 
인센티브 및 환경세를 활용하여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다.

3.3 에너지 시스템

개요: 모든 지역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화석연료 보조금의 용도 전환,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스마트그리드를 포함한 송·배전 시스템의 고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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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기술 혁신과 수요관리 및 행동 변화의 결합을 통한 최종 에너지 효율 향상과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전력망의 분산화는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고 에너지 빈곤을 완화하는 동시에, 
조리(cooking) 부문에서 현대적 바이오매스 도입도 촉진할 수 있다. 고소득 국가는 효과적인 정책, 규제 
프레임워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규모 민간 부문 투자를 동원할 
수 있다. 중·저소득 국가는 화석연료 보조금의 용도를 전환하고, 국제 원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
기술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고비용을 완화할 수 있다. 맞춤형 재생에너지 보조금 및 기타 금융 수단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모든 지역에는 
회복탄력성 있는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하다. 종합하여, 지역별로 접근법을 조정하는 것은 각 지역이 지닌 
역량, 취약성 및 법제도 등 고유하거나 특수한 요소를 명확히 강조하는 핵심 요소이다.

아프리카: 농촌 전력화와 분산형 전력망으로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수력발전 개발과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수력발전을 보완하는 태양광·풍력·지열 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청정 조리와 전력 접근성 관련 해결책들은 개별 가구 차원에서 
연료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초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탄소 
크레딧 형태의 세제 또는 보조금의 용도 전환을 통해 수요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수소와 바이오연료의 도입·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망 인프라의 강화와 더불어, 조리용 
등유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바이오매스를 현대적 연료로 대체하는 등 기타 재생에너지 기술의 도입으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형 전력 시스템과 소규모 
전력망 개발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소비 행태의 변화와 더욱 효율적인 
기술의 사용으로 수요 증가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중소득 국가가 녹색 경제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금융정책과 규제를 마련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동유럽: 보조금 용도 전환, 에너지 빈곤 격차 해소, 친환경 교통 확대,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분산형 녹색 에너지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시민 참여형 에너지 활동 지원으로 에너지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요금 체계를 규제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풍부한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잠재력을 지역 협력 및 국가 간 송전망을 
바탕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이러한 협력은 기후변화와 가뭄에 의한 수자원 
부족으로 수력발전 생산성이 저하되는 위험성을 완화해 줄 것이다. 또한 전력 접근성 및 현대적인 조리용 
연료 접근 확대를 통해 에너지 빈곤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정 인센티브 개편을 통한 
투자 확대는 초기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효율성 향상으로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서유럽 및 기타 그룹: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연료로의 전환과 더불어 탄소 제거(CDR) 
기술의 도입, 전기 이동수단 확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해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주요 조치에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대규모 스마트그리드 구축, 에너지 
소비 및 생산 전반에서의 효율성 향상이 포함된다. 국가는 탄소 관세·탄소세와 같은 재정 메커니즘을 활용해 
수요와 소비를 억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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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식량 시스템

개요: 지역 전반에서의 식량 시스템 전환은 지속가능한 식단, 지속가능한 농업 집약화, 기후적응형 농업 및 
정밀 농업, 포용적 거버넌스, 전 지역 내 순환형 가치사슬 등 통합적인 전환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식량 
시스템 전환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농업 관련 직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활용도가 낮은 작물의 재배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고소득 국가는 농생태학적 실천과 재생농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물성 식단을 장려하고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혁신 기술의 적극 
활용 및 지역식품 소비 촉진을 통해 식량 불안과 영양실조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중소득 국가는 
전통적 식생활로의 회귀와 신기술 활용, 작물 및 가축의 개량을 통해 육류· 유제품 과소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다. 저소득 국가는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농생태학적 실천을 통해 토양의 질을 개선하고 수확량을 
증대할 수 있다. 이 모든 해결책은 포용적 거버넌스로의 개혁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형평성과 회복탄력성 
보장에 핵심적이다.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의 식량 시스템 전환은 영양 개선, 생태계 회복탄력성 강화, 농촌 생계 여건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농생태학적 집약화,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 지식 활용을 포괄할 수 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특히 기술, 인프라 및 공급망 관리를 통해 식량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활용도가 낮고 영양가가 높은 작물의 재배 확대와 지속가능한 집약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는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유목형 축산과 정착형 축산 시스템을 결합하여 단백질 생산량과 탄소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데, 특히 사헬 지대와 동아프리카 등 건조 지역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아시아·태평양: 건강한 식단의 확산, 식량 손실 및 도시 폐기물의 감축, 그리고 양식업 관행의 개혁을 통해 
형평성과 기후 회복탄력성을 갖춘 식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급속한 도시화와 토지이용 
압력 심화라는 여건 속에서도 식량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양식업 관행과 포용적 거버넌스가 
핵심적이다(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 육류 및 유제품 수요 증가를 줄여 문화적으로 적합하면서 원주민의 
식량 시스템을 존중하는 식물성 식단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규모 농가를 현대적 유통 시스템에 통합하여 식품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지역식품 시장 규제를 지원할 수 있다.

동유럽: 지속가능한 집약화, 사료 작물에 대한 의존도 감축, 지역사회 및 소규모 생산자 기반 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식량 시스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식물성 식단 장려를 통한 식단 변화는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소규모 농가 및 지역사회 기반 농업 체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이 긍정적인 
환경 목표를 지향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식품 가격에 환경 비용과 건강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식량 
안보, 생물다양성 보전 및 농촌 생계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농생태학 규모 확대, 토지 권리 확보, 식량 손실 및 폐기물 관리와 더불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영양을 증진하는 행동 경로를 우선순위로 설정함으로써, 정의롭고 회복탄력적인 식량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단기적으로는 화학물질과 비료 등 외부 투입재를 최소화하여 
순환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전략에는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도시 농업 및 
중앙아메리카에서의 정밀 농업 추진이 포함되며, 남아메리카의 경우 산림 훼손 없는 공급망 구축이 포함된다. 
또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위해서는 조세 및 인센티브 등의 재정 메커니즘, 지역 협력, 성평등을 
반영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서유럽 및 기타 국가: 지속가능한 식단으로의 전환, 농생태학적 실천, 지속가능한 집약 농업 및 정밀 농업과 
순환형 공급망을 통해 농업 및 식량 시스템의 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지속가능한 
식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식물성 식단을 장려하며, 배양육 생산 규모를 확대하여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조세 및 인센티브 등의 재정적 수단을 활용하여 식품 환경 개혁을 이행함으로써 소매 및 가정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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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폐기물 관련 법규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 순환형 공급망 전략을 프로슈머(prosumer)의 참여 및 지역 
식량 시스템과 결합하고, 구매 행동을 지속가능성 성과와 부합하도록 조율하여 식품 라벨링과 이력 추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3.5 환경 시스템

개요: 자연기반해법은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를 지향하는 기후 행동을 지역 협력 및 초국경 
협력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후 행동과 생물다양성 대응 
간의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다. 녹색 가치사슬, REDD+,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지역사회 기반 산림 관리와 
같은 이니셔티브의 규모를 지역 전반에서 확대하여 구조적인 변화를 실현할 수 있다. 고소득 국가는 소비와 
폐기물을 감축하고 수입품에 탄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중소득 국가는 계획 및 개발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 
및 보건 외부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저소득 국가는 지역사회 주도 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과 산림 보전을 촉진할 수 있다.

아프리카: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도입, 역량 구축, 재조림을 통한 탄소 흡수 증대, 기후 적응 강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병행을 통해 토지 황폐화와 산림 파괴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7억 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연간 230만 톤(Mt)
의 탄소를 포집하는 이니셔티브와 함께 탄소가 풍부한 생태계의 보전, 순환적·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의 구축, 
지속가능한 농업의 도입이 권장된다.

아시아·태평양: 기술 혁신과 에너지 효율성을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은 배출 감축을 위한 핵심 전략인 동시에, 
생태계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원주민 지식과 전통 지식 및 지역 공동체 지식을 
활용한 기후적응형 임농복합경영과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보전 관행을 통합함으로써 농업 및 산림 생태계의 
온전성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과 토지 및 영토를 보전할 수 있다. 나아가 자연 생태계와 관리 생태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전환적 변화는 생태계 훼손을 개선하고 빈곤을 완화하며,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촉진할 
수 있다. 국가 개발 계획에 환경 및 보건 외부효과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

동유럽: 수자원 보호를 위해 자연 모사형 인프라를 도입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이행하는 것은 토지 황폐화를 
완화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토지 황폐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녹색 회랑, 하천 완충지대, 재야생화된 
경관을 통해 생태적 연결성에 투자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유역 관리체계를 통합하며, 개인 및 
지역사회의 참여·행동을 강화함으로써 추진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생태계 관리를 위한 전환적 이행 경로를 채택하고, 재조림, 재생 농업, 원주민 
주도의 생태 관리를 바탕으로 넷 네거티브 배출(net-negative emissions)을 달성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해 생태계 복원 조치와 자연 모사형 인프라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산림 안정성,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회복 측면에서 전 세계 추세를 뛰어넘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서유럽 및 기타 그룹: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생태학적 실천을 이행하고, 토지 복원 및 보호지역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면 2030
년까지 기상이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과학적 근거가 충분함). 금융 시스템의 
전환은 기후 이니셔티브, 청정 기술 혁신 및 공유,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현안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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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지역별 우선과제

우선과제는 지역 및 국제 차원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수행한 문헌 검토를 거쳐 도출되었다. 
또한 각 우선과제는 특정 지역의 상당 부분에 대한 관련성,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환경위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당 지역 내에서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우선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환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지역 우선과제

아프리카 지속가능하지 않은 무분별한 자원 개발 및 이용
•	 과잉개발과 과소이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환경적 파급효과
•	 과도한 벌목, 채굴, 남획, 농업 확장으로 인한 산림·토양·해양 생태계 훼손
•	 취약한 인프라 및 자본·시장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토지, 수자원, 에너지 자원 활용 부족

생태계 훼손
•	 육상·담수·해양 생태계에 가해지는 심각한 압력에 기인하는 생물다양성, 필수적 생태계 서비스, 

인간 웰빙에 대한 위협
•	 급속한 도시화, 농업 확장, 인프라 확대, 채굴 산업으로 인한 산림 파괴와 습지 손실
•	 미처리 폐수, 플라스틱 오염, 유류 유출 등에 의한 아프리카 연안과 산호초 지대의 훼손

기후변화 및 극한 기후현상
•	 전 세계 평균보다 1.5배 빠른 온난화 속도
•	 가뭄, 홍수 및 사이클론의 강도·빈도 증가
•	 1961년 이후 기후 변동성에 의해 농업 생산성 34% 감소

아시아·
태평양

기후변화가 개발 및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석탄 발전이 총 발전량의 53% 차지
•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43%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후재난에 취약한 국가군에 포함
•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

토지 이용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산림 면적의 6분의 1이 농경지 및 목초지로 전환
•	 170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내륙 습지 40% 이상 감소, 또한 최근 45년간 척추동물 

개체군의 45% 감소
•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복원과 회복 필요

오염 및 폐기물이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전 세계적으로 고형폐기물 최다 발생 지역이며, 연간 8억 톤 이상의 고형폐기물 발생
•	 부적정 처리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상위 10개국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 5개국 포함
•	 자연 생태계에서 검출되는 전 세계 미세플라스틱의 80%가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

동유럽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으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 손실
•	 주로 농업 시스템 전환에 의해 유발되는 토지 황폐화로 생태계 서비스 악화 가속
•	 기후변화와 토지 황폐화에 대한 농업의 회복탄력성 부족
•	 농업 집약화 및 농지 방치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시스템이 기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화석연료와 에너지 비효율적인 기술에 대한 의존이 기후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
•	 고농도 미세먼지와 벤조[a]피렌으로 인한 대기오염 지속과 그에 따른 주요 건강 문제
•	 과거 생산부지 내 탈산업화 과정에서 남은 위험한 환경 부담 

취약한 관리 체계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	 강력한 보호지역 네트워크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실, 재원 부족, 미흡한 법 집행으로 인해 서식지 

손실 지속
•	 기후변화, 토지 황폐화 및 오염의 지속적인 위협
•	 무력 분쟁은 중대한 환경 위협 요인으로, 기존의 여타 부정적 상황 악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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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선과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토지피복 변화 양상
•	 1인당 농경지 면적이 2000~2019년 사이 49% 증가함에 따라 토지 황폐화 심화
•	 산림 파괴 속도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관 구조 변화에 대한 상당한 압력 지속 
•	 일일 541,000톤의 폐기물 발생과 4.5%에 불과한 재활용률

담수 수질 및 가용성의 변화
•	 농업 및 축산 활동이 담수 수요의 70%를 차지
•	 극한 기후현상에 의한 수자원 변화가 주요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
•	 농업용 화학물질의 대량 이용으로 인한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 악화

연안 및 해양 자원의 훼손
•	 극한 기후현상이 연안 및 해양 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심화
•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인 대형 및 미세 플라스틱
•	 남아메리카 최남단 지역 국가의 연간 어획량 증가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부 및 카리브해 

지역의 연간 어획량 감소

서유럽 및 
기타 그룹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변화
•	 위도와 경도 전반에 걸친 토착종·외래종 서식 범위의 급격한 변화
•	 생물다양성 감소가 생물문화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북극과 아북극 지역에서 나타나는 해빙 범위 및 영구동토층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해양 

포유류 및 어족 자원의 서식 범위 변화

극한 기후현상
•	 지난 50년간 극한 기후현상 발생 빈도 및 강도 3배 증가
•	 거버넌스 체계, 빈곤, 불평등, 인구구조 등 비기후 요인과 기후 교란의 상호작용
•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문화적·생물문화적 자원의 훼손과 지역사회의 생계에 대한 영향 

오염 및 폐기물
•	 자원의 채취·이용·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염
•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대기질 문제
•	 과도한 영양염 오염으로 인한 수생 생태계 내 산소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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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 신뢰도에 대한 정성적 평가
평가 보고서와 요약본에는 주요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정성
적 평가가 포함된다. 메시지나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
해 근거의 유형, 양, 질, 일관성(예: 기존의 동료심사 문헌과 
회색 문헌 등), 그리고 합의 수준(데이터, 문헌 및 전문가 간 
일치 수준으로서, 집필진 내부의 합의에만 국한되지 않음)
이 고려된다. 이후 근거 및 합의 수준에 대한 집필진의 전문
적 판단을 바탕으로, 아래 내용 및 그림 A3.1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신뢰도 용어가 적용된다. 

(a)	�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함(Inconclusive) - 제안이나 
추측에 기반하거나 이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근거
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통상적
으로 드물게 사용되지만, 과학적으로 확립되지는 않
았어도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쟁점 혹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강조한 쟁점을 집필진이 유연하게 부각
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b)	� 근거가 상충함(Unresolved) - 다수의 독립적인 연
구가 존재하나 그 결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에 사용한다.

(c)	� 근거는 있으나 불완전함(Established but incom-
plete) - 일반적인 합의는 도출되었으나 연구의 수
가 제한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부재한 상태, 또는 
기존 연구들이 제기된 사안을 정밀하게 다루지 못한 
경우에 사용한다.

(d)	�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Well established) - 종합적
인 메타분석 또는 기타 종합 분석연구가 존재하며, 
서로 일치하는 다수의 독립적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
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림 11.1의 ‘과학적 근거가 충
분함(well established)’ 항목은 집필진이 매우 높은 
신뢰 수준의 핵심 메시지와 결과를 강조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추가로 세분화될 수 있다.

(i)	� 과학적 근거가 매우 충분함(Very well estab-
lished) - 매우 종합적인 근거 기반이 존재하
며, 연구 결과 간 이견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 
사용한다. 

(ii)	� 사실상 확실함(Virtually certain) - 여러 시공
간적 범위를 아우르는 상당히 견고한 자료가 
존재하며, 이견이 거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여기에서 논의된 정성적 신뢰도 용어는 확률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되며, ‘통계적 유의성(statistical significance)’과는 
구별된다. 다른 결과에 근거한 후속 결론의 경우, 그 신뢰도
는 앞선 전제와 무관하게 별도로 평가하여 보고해야 한다.

정량적 신뢰도 평가

가능한 경우, 신뢰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가능성(likeli-
hood)으로 제시된다. 가능성은 단일 사건의 발생 또는 특
정 범위 내 결과의 발생에 대한 확률적 추정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확률적 추정치는 관측 자료나 모델링 결과, 혹은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통계적 분석에 집필진의 전문적 판단을 
결합하여 도출한다. 

충분한 확률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잠재적 영향이 
큰 결과에 유의하면서 발생 가능한 결과의 범위와 그에 따른 
확률을 고려한다. 이후 확률의 크기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가능성 용어를 적용한다(그림 A3.2 참조). 

그림 A3.1: 신뢰도 진술에 대한 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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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2의 범주들은 중첩된 경계(nested boundaries)
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결과를 ‘발생 가
능성 높음’ 또는 ‘발생 가능성 매우 높음’으로 기술했다면, 
두 경우 모두 해당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90%를 초과할 수
도 있음을 내포한다. 그러나 ‘발생 가능성 높음’의 경우 확
률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66~100%) ‘발생 가능성 매우 높
음’(>90%)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게 된다. 

집필진은 전문적 판단을 내릴 때, ‘발생 가능성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등한 수준’(33~66%)에서 시작해야 한다. 
먼저 ‘발생 가능성 높음’ 또는 ‘발생 가능성 낮음’을 적용할 
충분한 정량적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반드시 이 
초기 범위를 검토한 이후에 더 극단적인 확률 단계를 할당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집필진은 특정 결과에 대해 가능성을 설정했다면 그 
외의 결과(alternative outcomes)들은 역(逆)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어떤 결과가 66% 
초과 확률로 ‘발생 가능성 높음’으로 평가되었다면, 그 외의 
결과들은33% 미만 확률인 ‘발생 가능성 낮음’에 해당하게 
된다. 

그림 A3.2: 신뢰도 진술에 대한 정량적 평가
사실상 확실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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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성 매우 높음 >90%

발생 가능성 매우 낮음 <10%

발생 가능성 높음 >66%

발생 가능성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동한 수준임 33-66%

발생 가능성 낮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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